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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수출농

업과 기술집약적인 농업을 적극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

해 우리나라의 시설농업 수준이 높아져 일본에는 화훼 수출량이, 대만

을 비롯한 동남아와 미국 등에는 과일, 김치, 인삼제품 등의 수출량이 

늘어나 수출농업의 가능성을 보였다. 2004년에는 농림축산물 수출액

이 20억 달러를 넘었다.

  농산물 수출 증대의 이면에는 주류, 과자류, 면류, 당류 등 가공완제

품의 수출 비중이 80% 정도로 높아졌으나 신선농산물의 수출 비중은 

줄어들었고 금액도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일본에 일부 과

채류와 화훼류를 수출하였는데 최근에는 수출량이 줄어들었고, 대만, 

미국에 수출하던 과일류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많은 수출업체가 수

출을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수출단지, 수출업체 등 수출조직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

고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농림부와 지자체가 수출단지

와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수단들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노력한 연구진의 노고를 위로하며, 조사를 위해 자

료를 제공하고 면담에 응해 주신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수출업체 관계

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 보고서가 우리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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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수출 농산물의 국내 생산조직인 수출단지(원예전문수출

단지)와 수출업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지원 실태와 문제점

을 파악하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

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

용과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수출 농산물의 국내 유통과 해

외수출경로, 수출절차 등을 대표적인 품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농

산물 수출 과정에서 대표적인 수출지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지

자체가 수출 농가와 수출업체에 생산 시설, 물류비, 운전자금을 지원

하는 체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수출 농산물 생산조직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림부에

서 지정 운영하는 104개 수출단지에 대해 품목 및 부류별 규모, 계약

재배, 선별 포장 등 상품화 방법, 수출 비중, 수출업체, 수출국 등을 전

수조사자료로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수출단지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와 현지 조사, 거래주체인 수

출업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수출단지 운영과 수출 지원의 문제점과 

애로요인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농산물 수출업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업체들의 경

영자, 실무책임자에 대한 직접 면담조사를 통해 유형별로 국내조달, 

가격계약 및 협상, 상품화, 운송, 바이어, 업체간 경쟁, 수출지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유형별 수출업체의 기



iv

능상, 경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수출지원에 대해서는 수출단지 및 수출업체와 직접 관련되

어 있는 수출물류비, 생산 시설, 운영자금 등 핵심적인 지원내용에 국

한하여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신선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생산 농가 및 

단지 규모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을 재

개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단지에 정부에서 시설을 설

치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 후 교육을 이수한 농가에 염가로 분양하

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단지 생산 시설 및 내부 장치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조속

히 재개하는 한편, 수출단지의 수출용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수출단지 및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보험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출단지 규모에 따라 수출 농산물의 선

별 포장, 규격화, 품질 고급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규모에 

따른 최적의 APC 설치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수출업체 유형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농협무역은 수출에서 

민간수출업체 등과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체 수출규

모를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정부 지원하에 수출 유망품목에 대

한 신규시장 개척과 테스트 마케팅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수출하는 단위조합은 가급적 수출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여 수출

업체와 계약에 의한 계열화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 수출업체가 수출을 

전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농법인 수출업체는 경우에 따라 공급

기반 확충 지원으로 생산공급계약에 의해 계열화된 직수출 모델로 육

성할 필요가 있다. 파프리카 전문 수출업체인 (주)농산무역은 우리나

라의 품목 수출에서 대표적인 모델로서 이러한 유형을 확대, 육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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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계열화와 주체간 신뢰구조 사례(농산무역) >

  

  지자체인 도에서 투자한 수출회사는 기능을 재정립하여 지역 농산

물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 홍보 강화에 집중하고 지역 농산물을 수

출하는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미원예수출

공사 사례는 단일품목(국화)의 생산-수출 완전계열화 모델로 현재까지

는 국화 수출확대를 주도한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공모델

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

  민간수출업체는 소수의 취급품목으로는 수출가격과 수출량이 불안

정하여 경영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영의 지속적 유지와 수출 확대

를 위해 품목과 수출지역을 다양화할 수 있는 대형 수출업체가 육성

될 필요가 있다. 또는 소수 품목에 전문화할 경우에는 농산무역(주)과 

같이 생산 농가들과 계열화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지양을 위해, 예컨대 수출공정규제

위원회(가칭)를 두어 수출에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조정하는 역할

을 수형할 필요가 있다. 수출 창구 일원화는 비현실적인 대안이자 주

장으로, 현실적으로 수출업체의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업체들 간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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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통해 공정한 게임룰을 만들어 과당경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까지 수출보조를 지속

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만일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현재 수

출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출물류비는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 연도에 완전 폐지를 목표로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받지 않는다면 수출보조금 철폐를 위

한 이행 기간이 종료되기까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유통공사의 수출물

류비 지원(2003년 249억원, 2004년 289억원)을 수출단지에 대한 생산

기반 조성(시설현대화, 산지유통센터 설치)이나 수출보험제도의 적극

적 활용을 위한 지원, 또는 생산자단체나 지자체 등을 통한 지원, 해

외시장 개척 등에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실제 수출물류비 지원액 자체는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방

식의 변경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개도국 지

위를 인정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DDA 협상이 타결되고 이행 

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이행 기간이 도래한다 해도 2012년 또는 

2013년까지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

는 수출물류비 지원은 당분간 지속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하되, 수출

단지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능력에 따라 차등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지원업무를 지양하고 지원 업무의 전문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계약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 환차손 

등에 의한 손실로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DDA 농업협상 결과 우리나라가 개도국 인정을 

받더라도 일정 시점 후부터 물류비 지원 등 직접적인 수출보조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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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지원예산의 일부를 수출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등 허용보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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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agricultural product exporting agencies. In particular, via the 
probe into government support programs for export promotion and 
associated problems, key issues were derived, and actionable 
suggestions were made.
  Additional data on 104 horticultural export complexes (or areas)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ere analyzed. 
And the detailed information about individual exporter's management 
and business performance were studied and analyzed. The agricultural 
product exporting companie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1) 
companies invested & owned by farmers' organization, 2) companies 
invested by regional governments, and 3) private companies. A total 
of 18 companies of the three groups were studied in the form of 
in-depth interview and questionnaire-based survey. As a supplementary 
investigation, Korea Agricultural & Fishery Marketing Corporation 
and the agricultural product export offices of eight provincial 
governments were visited.

Researchers: Kim Byung-ryul, Park Sung-jae 
E-mail address: br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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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농산물 수출은 개방화 시대에 대응해 국내 농업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아직은 국내 수출기반이나 해외수

출시장 확보 등 토대가 취약하며 노력한 만큼 수출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UR 이후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2004년 농림축

산물 수출액이 20억 달러가 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

러나 수출 품목이 주류, 면류, 과자류 등 가공완제품이 3/4을 차지하여 

가공품 편중 현상이 심하고, 신선농산물 수출이 증가하지만 비용과 노

력에 비하면 미약한 편이다. 또한 중국, 미국, 러시아 등으로 수출 시

장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35%로 높은 

편이다.

  농산물 수출은 생산, 유통, 가공, 운송, 수출 시장의 적응 등 전 과정

에서 많은 애로요인을 안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농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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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이 2차 자료 중심의 거시적 분석 

또는 특정 품목 중심의 미시적 접근을 하였으며, 수출주체인 수출단지

와 수출업체를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

시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WTO/DDA협상과 쌀 협상 이후 한국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출농업의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시장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출생산조직1과 수출업체

를 육성하고 효과적으로 연계할 뿐 아니라 수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

기 위해 수출단지와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초 UR 협상을 전후로 농업

부문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최정섭 등(1992)의 ｢UR 협상 타결 이

후 농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연구가 활발히 시도되었으

나 그 후 줄어들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정책

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지원업무 강화 등으로 지역 또는 품목 중

심의 수출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와 자료들이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다.

  농수산물수출업무를 담당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수출지원을 위한 주요 농산물 해외 틈새시장 여건(2002.12), 수

출 컨설팅 사례집(2003), 국제박람회 참가 종합보고서(2004)와 같은 수

1 정부에서는 수출생산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모화되어 있는 대

표적인 수출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출단지에 초

점을 맞추기 위해 편의상 수출생산조직을 수출단지로 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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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시장 정보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농산물의 해

외유통실태조사(과실류, 인삼, 김치, 백합, 선인장, 채소류, 소스류 등, 

2004.12), 신규시장 한국식품 진출여건조사(러시아, 인도, 아랍에미리

트, 2004.12), 해외주재 농업무역관 주재국 수출현안 분석 시리즈

(2004.12) 등 해외시장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정섭 등(1992.12)은 농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출지

원의 의의와 필요성,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현황을 정리하

고 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UR 협상 타결 이후의 수출지원제도 개선 

방안 등을 국내외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정리하

였다. 

  또한 최정섭 등(1998.3)은 감귤 수출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

하여 해외시장 개척방안과 수출 증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감귤수출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수출 관련 기구들의 업무 조정 등

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어명근 등(1999.12)은 미국, EU, 케언스그룹국가들의 농산물 수출지

원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수출지원 프로그램, 예산, 수출지원기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지원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WTO 체제하에 허

용보조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점으

로 제시하였다.

  박현태 등(2002)은 선인장에 대한 수출 기반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경쟁력 수준을 검토하고, 국제시장(네덜란드, 미주, 중국) 조사와 특성 

파악을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창곤 등(2003)은 신선채소류의 수출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수출

상품화 모델 개발 연구에서 농산물 수출 상품화와 물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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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 우리 채소와 중국 채소 수출 문제

를 분석하여 수출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상품화 모델을 제시하여 

주로 국내에서 수출상품의 공동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점들을 지적하였다.

  김병무 등(2004)은 “과실류의 대만 수출 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 

개발”에서 배, 사과, 단감 등의 대만 수출과 관련한 문제를 분석하고 지

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완배 등(2002)은 “수출전략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

술 개발의 현황과 과제”에서 수출추이와 과일, 채소 중심의 품목별 수

출 실태와 미국, 중국, 일본 시장을 분석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

적 요인을 검토하여, 수출전략품목 선정과 품질 향상, 생산 및 유통의 

제약요인 개선 방안, 수확 후 관리기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선행 연구들은 수출 시장정보(농수산물유통공사), 특정 품목 

중심의 수출전략(최정섭, 전창곤, 김병무, 박현태)을 강구하거나, 거시

적 수출추이 분석과 광범위한 품목 및 해외시장 분석(김완배) 등의 특

색을 지니고 있다. 또한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최정섭 

등)는 UR 협상 이후의 수출지원제도 연구로 DDA 협상 이후를 겨냥

한 새로운 수출지원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에 관련된 

생산조직, 수출업체 등 각 주체들의 역량과 조직,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선도 수출조직들이 성공하는 요인, 실패하는 요인들

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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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수출 농산물의 국내 생산조직인 수출단지와 수출

업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

써 농산물 수출추진과 촉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연구에서는 농산물 수출에 관련된 생산자 및 생산자조직, 수출

업체 등에서 주장되거나 논란이 되는 다음의 논점에 대해 나름대로 분

석하여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림부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수출업체 수출 실적 하한선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 또

는 폐지에 대한 논점, 둘째, 지자체별 수출물류비 지원 차등에 대한 

논점, 셋째, 공적인 성격의 수출조직인 지자체 투자 수출업체와 농협

무역의 기능 재정립방향에 대한 논점, 넷째, 생산자조직의 직수출 효

율성에 대한 논점, 다섯째, 수출 창구 일원화에 대한 논점 등이다.

4. 주요 연구내용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

차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수출 농산물의 국내 유통과 해외 수출경로, 수출절차를 대표

적인 품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대표적인 수

출지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지자체가 수출 농가와 수출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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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시설, 물류비,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파악한다.

  둘째, 수출 농산물 생산조직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림부에

서 지정 운영하는 104개 수출단지에 대해 품목 및 부류별 규모, 계약

재배, 선별 포장 등 상품화방법, 수출 비중, 수출업체, 수출국 등을 전

수조사자료로 실태를 분석한다.

  셋째, 수출단지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와 현지 조사, 거래주체인 수

출업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수출단지 운영과 수출 지원의 문제점과 

애로요인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넷째, 농산물 수출업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업체들의 경

영자, 실무책임자에 대한 직접 면담조사를 통해 국내조달, 가격계약 및 

협상, 상품화, 운송, 바이어, 업체간 경쟁, 수출지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성공 요인과 실패요인, 유형별 수출업체의 기능상, 경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다섯째, 수출지원에 대해서는 수출단지 및 수출업체와 직접 관련되

어 있는 수출물류비, 생산 시설, 운영자금 지원 등 핵심적인 지원내용

에 국한하여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5. 연구 범위와 방법

5.1. 연구범위

  1) 품목 범위 : 농축산물 수출 품목에는 신선농산물(채소, 과일, 화

훼), 축산물, 임산물, 가공품, 면류․주류․과자류 등 완전가공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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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나 여기서는 신선농산물 수출에 국한한다.

  2) 수출조직 범위 : 수출조직은 크게 수출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생산자조직, 수출 농산물을 구매하여 해외 수입업체(바이어)에 판매하

는 실질적인 수출주체인 수출업체, 수출 생산자조직, 수출업체를 지원

하여 수출 촉진을 유도하는 수출지원조직으로 구분한다.

  3) 수출 농산물 생산조직 : 수출 농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자조직은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되

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각 이들 생산자조직을 전문적으로 집

중 육성하기 위해 수출단지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중앙정부(농림

부)에서 지정한 원예전문수출단지(과실 원예전문생산단지, 채소 원예

전문생산단지, 화훼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지자체 지정 수출단지도 있으나 점차 중앙정부 지정 수출단지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고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

으며, 농가들 중에는 어느 수출단지에도 포함되지 않고도 생산자조직

을 통해 수출하거나 또는 직접 수출업체와 연계되는 경우도 있으나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4) 수출업체 : 민간수출업체,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지자체 투자 수

출업체로 구분되며, 여기서는 이들 수출업체 유형을 모두 포괄하였다.

  5) 수출지원조직 : 수출지원조직에는 생산 시설과 물류비 등을 직접 

지원해 주는 공적인 지원조직인 농림부 및 산하 농수산물유통공사, 지

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간접적인 지원조직인 농촌진흥청, 연구소 등

이 있다. 또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작목반에 대한 지원조직으로 농

협중앙회, 수출업체들의 업무 지원과 조정, 대외 관계를 지원하는 수

출입조합,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KOTRA 등 지원기관이 있

다. 여기서는 직접적인 지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지자체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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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른 지원조직은 필요에 따라 포함하였다.

  6) 시간적 범위 : 여기서는 수출조직들의 수출 실적 등을 논할 때 

가급적 최근 3개년 정도의 추세를 반영할 것이며, 향후 방향 제시나 

서술적 전망에서는 미래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5.2. 연구방법

1) 수출단지 실태 분석

  농림부에서 지정한 104개 수출단지(원예전문생산단지)에 대해 2005

년에 실태 조사를 한 원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실태 조사는 

농림부에서 2005년부터 전문수출단지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차등 지원

하기 위한 평가를 위해 2005년 2∼3월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각 지사

를 통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실태 분석은 실태 조사 원자료를 기초로 품목별로 단지의 규모, 선

별방식, 계약재배, 수출업체, 수출국, 수출추이, 애로 사항 등을 추출하

여 제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수출단지의 수출금액과 수출신장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이들 성과지표와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요소들을 상관분석하

여 요소 간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2) 농산물 수출업체 면담조사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출업체를 유형별로 생산자

조직 수출업체, 지자체 투자 수출업체, 민간수출업체로 구분하고, 생

산자조직 수출업체는 다시 주체의 성격에 따라 농협무역, 지역 농협, 

영농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하였다. 수출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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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농산물 수출조직과 조사방법

는 유형별로 임의로 대표적인 수출업체 18개를 방문하여 조사 항목에 

대해 심층면담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2

3) 수출지원기관 조사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단지, 수출 농가,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농림부 산하 농수산물유통공사

2 참고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물류비 지원업

체(부류별로 15만 달러 이상)를 기준으로 243개 업체이다. 부류별로 보면 

업체가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과실 80개, 채소 115개, 화훼 76개, 인삼 

48개, 김치 67개, 육류 24개(돈육 10개, 계육 10개, 오리 고기 4개) 업체이

다(농수산물유통공사. 2004.12. 일본 농산물 무역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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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방자치단체인 각 도와 시․군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수산물유통

공사 수출담당부서와 8개 도의 농산물 수출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

나 전화 조사를 하였다.

4) 관련 연구문헌 및 2차 자료 수집 분석

  이 연구에서는 수출 관련 연구문헌들을 통해 수출농업의 문제와 과제

를 도출하였으며,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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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농산물 수출 및 지원 현황

1. 농산물 수출 현황과 문제

  1990년대 초반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농업 추진으로 2004년 농

림축산물 수출액이 2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표 2-1>, 농림업 GDP 

대비 수출 비중이 1995년 6.5%에서 2004년 10% 이상으로 높아졌다.

  또한 대일 수출의존도가 1999년 56%에서 2004년 35%로 줄어들어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었으며, 수출 시장이 152개국으로 늘어나고 수

출 품목도 1997년 764개에서 2004년 900여개로 늘어나는 등 다양화되

었다. 심지어 최대 수입국인 일본에서 신선농산물 수입 시장 점유율이 

오이, 가지, 배, 백합, 장미, 토마토, 파프리카 등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농림축산물 수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소, 과일, 

화훼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수출국이 일본에 집중되

어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 수출 증대에 심각한 장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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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있어 향후 수출농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의 수출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물 수출액이 외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체 농림축산물 수출액 중에서 주류, 면류, 당류, 과자류 등 가공완제품

의 수출은 크게 늘어났으나, 채소, 과일, 화훼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수출 농산물 생산 농가의 소득에 직결된 

수출 증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농림축산물 중에서 신선품과 가공품 비율(금액 기준)을 비교해 

보면, 2000년에는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액 중에서 가공품의 비중이 

72.1%이었으나 2004년도에 78.6%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에 신선품

의 수출 비중은 27.9%에서 21.4%로 6.5%포인트나 감소하였다.

  또한 농림축산물 전체로 볼 때는 일본 중심의 수출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있으나, 이는 주로 가공품 위주의 수

출국 다변화라 할 수 있다. 즉, 농림축산물 수출의 대일 의존도(35%)

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13.7%), 중국(10.2%), 러시아(8.4%)

표 2-1.  우리나라의 농림축산물 수출실적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전체

1989   586  36 582 1,204

1990   702  75 616 1,393

2000 1,134 144 255 1,532

2001 1,252 118 210 1,580

2002 1,375  99 167 1,640

2003 1,563 120 177 1,860

2004 1,759 163 164 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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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출 비중은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어 농림축산물 수출이 

점차 다변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홍콩 등으로의 

수출 증가는 주로 면류, 주류, 당류, 과자류, 마요네즈, 인삼류 등 가공 

완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반면 채소, 과일 등 신선농산물

은 여전히 일본, 대만, 미국 등 주요국에 집중적으로 수출되고 있어 

농산물 수출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다.3

  채소류 수출은 늘어났으나 일본 시장에 집중되어 있고 일본 시장에

서 중국 등 다른 수출국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출을 늘리는 데

표 2-2.  신선농림축산물 주요 품목별 수출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 2000년 대비 2004년의 비중 감소 %포인트.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3 수출국별 주요 수출 품목: 미국(면류, 연초류, 과자류, 과실류), 중국(당류, 

과자류, 밤, 합판, 면류), 러시아(면류, 커피류, 소스류, 돈육, 과자류), 홍콩

(당류, 인삼류, 주류, 과자류), 대만(과실류, 인삼류, 과자류, 커피류).

구 분 2000(A)   2001   2002  2003 2004(B)
증감률

(B/A*100)-1

농림축산물 1,531.9 1,579.9 1,639.9 1,859.8 2,085.0 36.1

신선농림축산물 428.0 396.4 323.0 354.1 447.0 4.4

- 채    소 107.1 121.1 89.5 100.6 127.0 18.6

- 인    삼 47.4 36.6 13.9 24.8 89.2 88.2

- 화    훼 28.9 31.8 32.1 45.3 48.5 67.8

- 과    실 33.4 38.7 66.9 52.1 85.7 156.6

- 돼지고기 75.0 46.1 22.2 31.3 27.3 -63.6

- 닭 고 기 3.0 3.1 3.3 3.8 2.3 -23.3

- 산림부산물 133.1 119.1 95.1 96.2 67.0 -49.7

가공농림축산물 1,103.9 1,183.5 1,316.9 1,505.7 1,638.0 48.4

- 김    치 78.8 68.7 79.3 93.2 102.7 130.3

- 가공식품 903.6 1,023.8 1,165.8 1,331.6 1438.4 59.2

- 목 재 류 121.5 91.0 71.8 80.9 96.9 -20.3

신선수출비중(%) 27.9 25.1 19.7 19.0 21.4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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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가 있다. 심지어 토마토, 딸기 등 품목에 따라서는 현재의 시

장점유율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채소 수출은 2003년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2004년에 1억 2,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나 증가하였다. 이는 파프리카, 멜론 등 일부 품

목의 수출이 증가한 요인도 있지만 특히 2004년은 일본이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배추, 양배추 등의 일시적인 수입수요가 급증한 

것이 수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향후 전망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게 

한다(배추 2,436%, 양배추 989%). 채소류 수출액 중에서 김치와 과채

류를 더한 점유율이 90% 이상이나 되며,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이 

84%(최근 3개년 평균)로 여전히 일본 시장 의존도가 매유 높다(미국 

4.2%, 중국 2.6%). 

  일본의 농산물 수입 시장은 세계 각국의 각축장으로 경쟁이 심하다. 

표 2-3.  주요국별 농림축산물 수출실적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단위: 천톤, 백만 달러, %

국가명 
2002 2003 2004 증감률(2003∼04)

물량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639.9 1,449.6 1,859.8 1,491.0 2,085.0 2.9 12.1

일    본 590.0 462.3 657.5 498.1 728.6 7.7 10.8

미    국 213.9 96.9 223.2 107.5 284.7 10.9 27.6

중    국 129.9 189.8 166.1 229.6 213.7 21.0 28.7

러 시 아 134.5 105.2 157.4 107.3 175.4 2.0 11.4

홍    콩 106.7 184.5 99.2 191.2 119.3 3.6 20.3

대    만 65.3 37.7 62.0 44.1 71.0 17.0 14.5

동 남 아 112.1 207.0 113.1 158.2 114.9 △23.6 1.6

기타국가 287.5 166.2 381.3 155.0 377.4 △6.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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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일본에 대한 국별 딸기 수출량 추이

500

4,500

8,500

12,500

16,500

20,500

한국  1 ,485  2 ,393  4,316  3,398  4 ,644  2 ,856  1,845 
미국  18,272  17,458  17 ,034  15,416  15,326  13,385  10 ,792 
중국  7 ,755  7 ,234  10 ,348  10,624  12,778  13,236  13 ,882 
기타  2 ,147  1 ,372  3,756  3,684  4 ,402  4 ,240  3,005 

'97 '98 '99 '00 '01 '02 '03

톤

기 타
한 국

중 국

미 국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과거 우리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던 김치도 중국에 이미 추월당하였

으며, 수출 주력품목이었던 딸기, 오이, 가지, 토마토 등은 품종보호, 

원산지표시 강화, 국내가격 상승 등으로 최근 수출이 감소세에 있다.

  신선채소류에서는 파프리카가 채소 수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오이는 일본의 원산지표시 강화 및 절

임류 소비 위축으로 2002년 이후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토마토

는 국내가격 상승과 일본 내 식품안전성 문제로 인해 대일 수출량이 

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딸기는 일본의 딸기 품종 보

호 및 원산지표시 실시로 인해 2001년을 정점으로 수출량이 연평균 

39%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본 시장에서 중국산 딸기는 다른 국가들

에 비해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여 2003년부터 미국산

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미국, 한국, 

기타 국가들의 딸기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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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류는 대만을 비롯해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

되고 있으며 특히 배, 감귤, 단감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

출 주력품목인 사과, 배는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 여건이 불리하여 수

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로 대만, 미국으로 수출되는 배는 

2004년 수출이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미국, 중국, 칠

레 등에서 신고, 20세기 등 동양배 묘목을 도입하여 대량 생산함으로

써 우리 배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만 등

으로 수출되는 사과는 2004년도에 국내가격이 좋아지자 수출을 기피

함으로써 전년 대비 38%나 수출이 감소하였다. 

  반면 감귤은 캐나다 등지에서는 오렌지에 비해 벗겨먹기가 쉽다는 

장점이 작용하고, 일본에서는 고가의 일본산과 저가의 중국산 사이 틈

새시장에 진입하고, 새로이 러시아 수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2004

년 수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다. 단감은 국내 생산 증가와 품질 

향상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국가로 수출이 급격히 증가

하여 이들 지역이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2-4.  채소류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파프리카 토마토 가 지 오 이 딸 기 채소종자 기 타 계

1993 - - - 2 5 8 58 73

2000 30 23 4 10 10 17 13 107

2001 34 15 4 11 11 16 30 102

2002 32 9 3 5 6 17 18 90

2003 50 9  3 4 4 15 16 101

2004 55 11  2 3 4 16 8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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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류는 주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일본 시장에서 인도, 말레이

시아, 중국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수출가격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장미, 국화, 백합 등 절화는 그동안 일

본 수입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올수록 절화류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말레이시아, 인

도 등의 수출 급증으로 인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장미의 경우 2001년

까지만 해도 일본 시장으로 우리 나라 수출량이 2,890만 송이가 수출

되어 일본시장 점유율이 46.3%나 되었으나, 2004년에는 2,196만 송이

로 27.8%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경쟁국인 인도는 수출량이 급증하여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이 33.5%에서 48.7%로 급증하였다. 

  국화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1년만 해도 일본에 2,163만 송이를 수

출하여 네덜란드를 추월하여 28.9%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국이 되었으

나, 그 후 수출이 정체되어 2004년에는 2,291만 송이를 수출하여 16.0%

를 점유하게 되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2001년에 일본으로 1,490만 송

이를 수출하였으나 2004년에는 6,586만 송이를 수출하여 45.6%의 시

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2005년에는 사정이 더 악화되어 일

표 2-5.  과실류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배
단일과실

조제품
사 과 기타과실 감 귤 감 기 타

과실류

전체

1993  4.9 23.5  7.5 2.7 1.4 0.0 4.6 44.6

2000 17.1  8.1  2.3 4.5 4.5 3.9 4.7 45.1

2001 19.6 13.6  3.2 4.1 4.9 4.4 6.5 56.3

2002 34.1 15.0 14.4 5.5 5.7 4.6 3.5 82.8

2003 30.1 17.4  7.7 5.0 4.3 2.3 8.0 70.5

2004 35.3 22.8  5.2 6.8 5.6 3.6 6.4 85.7



18

본 시장에서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데 반해, 말레이시아를 비

롯해 대만, 베트남, 중국산 국화까지 대일 수출량이 크게 늘고 있다. 

  접목 선인장 형태로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지로 수출되는 선인장

은 경쟁국인 터키산과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밀려 수출이 감소 추세

이다. 심비듐이 주종인 양란류는 중국 등지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내에서도 재배가 시작되어 수입대체가 이루어지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최근 증가세를 보

이고는 있으나 해외시장의 일시적인 요인, 높은 일본 시장 의존도, 소

수품목 의존적인 수출, 국내가격에 민감한 생산자의 인식 등으로 인해 

아직 수출기반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신선 농산물의 경우 채소의 파프리카, 화훼, 인삼 이외에는 수

출 확대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수출 증가 가능성이 있는 품목도 수출

금액 비중이 낮아 단기적으로는 대폭적인 수출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 중심의 신선농산물 수출은 가격경쟁을 앞세운 중

표 2-6.  화훼류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연 도 장미 백합 국화 난초 선인장 양란 기타 화훼 전체

1993 -  0.8 -  0.0 2.5 - 0.8  4.1 

2000 10.3  4.4 4.7  3.3 2.7 1.2 2.3 28.9 

2001 10.2  4.9 7.3  3.9 2.5 0.9 2.1 31.8 

2002  7.1  7.0 7.2  5.4 2.4 0.7 2.3 32.1 

2003 10.4  9.5 8.4 11.8 2.3 0.5 2.4 45.3 

2004 11.6 13.3 9.2  9.6 2.1 0.5 2.2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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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동남아 등 신흥 수출국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가격 중심의 수출전

략은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 농산물 수출경로

2.1. 일반적인 수출경로

  농산물 수출경로는 수출업체가 산지의 수출 농산물 생산 농가와 생

산자조직으로부터 수출 농산물을 구매하여 수출하느냐 아니면 생산자

조직에서 수출업 등록을 하고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수출하느냐에 따

라 생산자(조직) 직수출과 수출업체 경유 수출로 구분된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 바이어가 도매시장에 상장하느냐 아니면 양판점 등 실수요

처에 직접 공급하느냐에 따라 도매시장 상장과 수요처 직공급으로 구

분된다.

  일본, 대만 등 해외 바이어를 통해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수입

업체에서 상장수수료 등 경비를 제외하고 자기 수수료(일종의 중개수

수료라 할 수 있음)를 제외한 후 국내 수출업체에 정산해 준다. 따라

서 이 경우 국내 수출 농가나 수출업체는 사후정산 형식으로 수출하

게 되어 도매시장 경매가격에 따라 수출대금을 받게 됨으로써 수취가

격이 불안정한 문제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라도 상장경매를 거치지 

않고 선취거래나 예약수의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

문에 수출 농가나 수출업체에서 사전에 바이어들과 수출가격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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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 수취가격의 불안정성 문제는 줄어들고 있다.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생산조직은 작목반, 영농조합법

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협 등이다. 그런데 농림부와 지방자체단체

(도 단위)는 수출기반 강화를 위하여 일정 지역의 수출생산조직을 전

문수출단지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농림부는 104개 단지를 

원예전문수출단지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 213개

의 단지를 수출단지로 지정하고 있다. 전국의 대부분 수출생산조직들

은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수출단지에 속해 있다. 물론 수

출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생산자조직도 있으나 단지나 수출규

모가 작은 편이다.

  수출단지는 비교적 1∼2개 품목에 특화되어 있으며, 생산품목에 따

라 수출단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이 수출업체들과 거래하는 방

그림 2-2.  농산물의 일반적인 수출경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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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다소 차이가 있다.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등 시설채소와 화훼는 주로 작목반, 영농조

합법인에서 수출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과일은 주로 과일산지의 지역

조합, 전문조합 등 APC나 선과장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에서 수출업체

와 거래를 하며, 일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수출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 생산 농가가 직접 수출업체와 거래하는 경우는 많

지는 않지만 파프리카 등 일부 시설채소 농가와 화훼 농가에서는 직

접 거래하기도 한다.

2.2. 주요 품목의 수출경로

2.2.1.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겨울․봄 작형(12∼7월)과 여름 작형(7∼12월)으로 구분

되는데 그동안은 겨울․봄 작형이 주로 생산되었으나, 최근 여름 작형

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겨울․봄 작형의 대표적인 생산자조직 수

출업체는 농산무역으로 파프리카 농가들이 투자해 만든 파프리카전문 

수출업체이다. 전북, 전남, 충남 등 비교적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농가로부터 파프리카를 수집하여 농산무역의 선별 포장센터(APC)에

서 기계선별한 후, 일본 바이어업체인 돌재팬(DoleJapan)으로 직수출

되어 양판점 등 실수요처에 공급된다. 또 다른 대표적인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인 대곡농협의 경우도 일본 바이어에게 직수출하고 있다.

  그 외의 겨울․봄 작형 파프리카는 한솔물산, 알프KS, 오션그린 등

의 민간수출업체와 경상남도 투자회사인 경남무역 등 40∼50개 수출

업체에서 일본 바이어들에게 수출하여 일본의 도매시장에 상장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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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실수요처에 직공급되고 있다.

  한편 여름 작형은 근래에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는데 겨울․봄 작

형과 달리 농협무역, 알프KS, 오션그린, 영화트레이딩 등 6∼7개 소수

의 수출업체에 의해 수출되고 있다.

2.2.2.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수출단지로 부여의 세도농협, 광주 우산동 수출단지 등

이 비교적 규모가 크며, 영농조합법인들이 운영하는 수출단지는 대부

분 10ha 이내로 규모가 작다. 

  이들 수출단지에서는 농협무역이나 중소규모 민간수출업체를 통해 

일본 바이어들에 수출된다. 일본에서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방울토마

토는 20∼30% 정도이나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대부분은 일본 

바이어를 통해 유통업체 등 실수요처에 공급되고 있다. 

그림 2-3.  파프리카 수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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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화훼

  임실 로즈피아 등 일부 원예단지에서는 장미, 국화 등 수출품을 자

체 수출업체나 농협무역을 통해 일본의 푸드피아 바이어에게 수출되

어 유통업체 등에 직접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단지에서는 민간

수출업체, 한국화훼농협(경기화훼) 등을 통해 일본 바이어에게 수출하

여 도매시장에 상장하고 있다(전체 수출량의 70∼80%). 이와 같이 일

본에 수출되는 화훼는 주로 각지의 도매시장으로 운송되어 상장되는

데 일본 내 내륙운송비, 상장수수료 등을 수출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일본 내 판매가격에서 물류비 비중이 35∼50%에 달하고 있다. 

그림 2-4.  방울토마토 수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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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으로 수출되는 심비디움 등 양란은 중국의 바이어를 통해 각 

도시의 꽃시장 도매상이나 화훼소매점에 판매되고 있다.

2.2.4. 과실류

  대만, 일본 등에 수출되는 과실류는 대부분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각지의 도매시장에 상장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출 추진 과정에서 

대만의 일부 바이어들은 거래가 지속되자 중간의 수출업체를 빼고 직

접 국내 수출단지 지역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에 직거래를 요구하여 

생산자조직 수출업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동남아, 유럽, 미주 

등 다른 지역은 주로 현지 바이어들이 직수입하여 유통업체에 판매하

고 있다.

그림 2-5.  화훼(장미) 수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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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수출절차

  농산물 수출은 수출업체가 수입국의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한 다음 

바이어의 수출시기, 수출량 등 주문(오더)에 의해 국내 산지 수출 생

산자조직과 수출 물량, 수출가격을 협상하여 계약을 하고 수출작업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수출절차는 품목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국화의 수출절차를 다

음 <그림 2-6>,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수출단지 농가에서 수확하면 당일 또는 다음 날 오전 

그림 2-6. 과채류(파프리카, 토마토) 수출절차와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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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선별 포장하여 부산항에 운송,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페리

호로 해상운송하면 3일차 오전 10시경 통관절차를 밟아 일본 현지의 

양판점 등 실수요처나 각 지역 도매시장에 상장되어 판매된다.

  국내운송은 수출업체가 컨테이너를 직접 산지의 선별 포장센터까지 

보내어 운송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트럭을 보내어 수출항 부두까지 

운반하여 다시 컨테이너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농산물은 컨테이너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 운송되고 있으

나, 일본에 수출되는 채소, 화훼의 경우 여객선 페리를 통해 운송하여 

운송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수입국에서는 도매시장에 상장할 경우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위해 

다소의 체류시간이 있어 소매점 판매까지 수 시간에서 1일 정도 더 

그림 2-7.  화훼(국화)의 수출절차와 소요시간(구미원예수출공사 사례)

 

자료 : 수출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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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된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상장 경로를 통하는 채소는 신선도가 

떨어져 소매가격이 수입국 생산품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화훼의 경우 대부분이 시모노세키항, 오사카항 등으로 운송되면 현

지 바이어들은 육로운송을 통해 전국 각지의 도매시장에 상장경매하

고 있다.

4. 농산물 수출지원 현황

4.1. 수출지원 정책수단

  농산물 수출지원은 수출기업, 수출산업 또는 국민경제 수준에서 수

출활동을 실제로 촉진하거나 잠재적으로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

정책 수단으로 정의된다.4 따라서 효과적인 농산물 수출지원정책은 수

출생산조직과 수출업체가 실제 농산물 수출에서 경험하는 수출 애로

요인들을 타개하는 공적인 제반 조치들을 의미한다.5

  공공기관의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6

   (1) 수출생산조직의 생산 및 공급 지원 : 생산성 향상 지원, 연구 

및 개발 지원, 기술혁신 지원, 교육훈련, 지역 또는 산업에 대한 지원, 

조세경감 및 투자유인 제공 등

4 최정섭 등. 1992.12. ｢UR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연구｣. p.9.  
5 여기서 수출애로요인이란 동기적(motivational) 측면, 정보적(informational) 

측면, 자원적(resource-based) 측면 등임(최정섭 등. 전게서. p.10).
6 최정섭 등. 1992.12. 전게서.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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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출업체의 수출활동 직접 지원 : 수출유인 제공, 연구조사 지

원, 수출준비 지원, 수출 시장 개척 지원, 수출 시장 유지확대 지원 등

   (3) 조세 및 금융 지원 : 조세 감면 및 운영자금의 저리 융자 지원

   (4) 수출보조금 지급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지원을 지원주체별로 나누면 크게 중앙정

부, 지자체,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지원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농림부나 관련 부처의 수출 관련 지원뿐 아니라 산하 수출진

흥기구인 농수산물유통공사, KOTRA의 지원도 포함된다. 지자체 차원

의 지원은 각 도와 시․군이 포함되며, 관련 협회나 단체에 의한 지원

에는 수출협회, 무역협회,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등 부류별 협회 또

는 조합과 농협중앙회 등이 포함된다.

  현행 농산물 수출을 위한 지원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다음

과 같다.

  첫째,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정부는 품목부류별 물류비를 기초로 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농가 수취가격을 기준으

로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수출운영자금 융자 지원으로 수출 농산물 원료 구매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농안기금에서 저리 융자해 주는 것이다.

  셋째, 수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위해 생산기반시설과 

선별 포장센터 등 상품화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이 있다.

  넷째, 해외 판촉과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이 있다.

4.2. 중앙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농산물 수출지원은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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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어진다. 농림부는 총괄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

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정부를 대행하여 다양한 수출지원업무를 수

행한다.

  중앙정부의 수출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 구축 지원으

로, 수출단지를 평가하여 우수 수출단지에 대해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를 차등 지원하고, 수출 품목별 매뉴얼을 제작 공급하고 컨설팅을 지

원한다. 또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 지원하고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표 2-7.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종류

지원 종류
중앙정부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도, 시․군)

수출물류비 

지원

생산자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지원

(최우수 10, 우수 7, 일반 5%

 차등 지원)

우수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

원(농가수취가격의1∼13%)

수출업체
연간 15만 달러 이상 수출업

체에 지원
0∼6%

운영자금 

융자 지원

생산자 - -

수출업체
수출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이자율 차등 지원)
-

생산, 유통

기반시설  

지원

생산자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
시설개보수지원(50%),

신규 단지 조성(50%)

수출업체 수출물류센터 건설 지원
수출물류센터 건설과 민간

위탁 운영(광양, 마산)

해외 판촉

지원

생산자 - -

수출업체
해외박람회, 세미나, 홍보관  

등 지원, 공동브랜드(휘모리)
- 

기타
생산자

품질인증(ISO, GAP 등) 획

득 지원
-

수출업체 사전등록제, 모니터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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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부류별 수출물류비 지원
단위 : 백만원

자료 : 농림부, 식품산업과.

  둘째, 해외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해외 박람회 참가, 판촉전 실시, 

홍보전시관 설치 등에 지원한다.

  셋째, 수출 증대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물류비

를 지원하고, 수출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4.3. 지자체의 수출지원

  지자체(도, 시, 군)의 농산물 수출지원은 관내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

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단지 및 수출업체의 생산 유통시설 지

원, 해외판촉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지자체의 수출지원은 

지자체의 예산, 의지 등에 의해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다.

4.3.1. 수출물류비 지원

  도와 시․군에서는 관내 농산물(과일, 채소, 화훼 등 신선농산물) 수

출 촉진을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명목으로 수출 실적에 따

라 농가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990∼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과실류 10,310 3,379 3,049 5,204 6,883 11,828 10,243

채소류 1,161 3,080 4,616 5,575 8,582 6,523 5,814

화훼류 923 2,345 4,355 5,330 6,914 4,556 4,788

김치 1,357 1,487 2,093 1,996 1,768 2,034 2,475

인삼류 - - - - 724 1,033 1,028

축산물 - - 764 383 158 136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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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농가와 수출업체에 나누어 지급한다. 지원금은 대체로 도와 시․

군이 50%씩 부담하고 있다.

  수출물류비 지원절차는 생산 농가의 경우 분기별로 수출단지 농가

들이 시․군에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에서 1차 서류심사를 하

고 도에서 2차 서류검토를 한 후 지원하고 있다. 수출업체의 경우 수

출업체가 분기별로 도에 직접 신청하면 도에서 서류심사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생산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수출물류비는 수출 농산물의 생산비 절

감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보조하고 있다.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

은 수출업체가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자

체에서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중에서 수출물류비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마산항을 통한 수출 촉진을 위해 

마산항을 통해 시모노세키항 등으로 운송하는 수출업체에 한해서 보

조를 주고 있다. 전라남도 역시 광양항을 통해 수출할 때 2%의 추가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광양항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지자체의 수출물류비 지원 규모는 지자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

다. 지자체 중에서 경상남도는 70억원 예산으로 수출 농산물의 농가 

수취가격에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9%까지 보조를 하고 있다. 반

면 강원도와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지원 규모는 총 10억원 미만이

다.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와 유사한 명목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수출 농산물 포장박스비에 대해 박스비의 60% 정도를 보

조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수출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 

그 대신 육지와 달리 지리적 특성상 부산항으로 선박 또는 항공 운송

을 한 후 해외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부산간 물류비를 지원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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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지자체의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
단위 : 억원, %(생산농가 수취가격기준 비율)

 자료 : 각 도 농산물 수출담당자 조사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과 지원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경상남도의 경우 시․군에서 농가에 대한 보조를 3%에

서 1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2∼4% 지원하고 

있다.

4.3.2. 생산유통시설 설치 지원

  수출단지에 대한 생산유통시설 지원은 지자체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 규모가 다양하다.

  강원도는 시설농업이 발달하지 않았으나, 최근 고랭지기후를 이용

한 여름딸기, 파프리카(여름 작형), 백합 등 특수한 수출 품목을 생산

하기 위해 신규로 하우스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설설치

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는 시설설치비 지원으로 총 60억원 정

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설치에 대해 60%를 보

조하고 있다(도 20%, 시․군 40% 보조).

연간지원예산

(2005년)
생산 농가 지원 수출업체 지원 지원 합계

경기도 지원안함 - - -

강원도 6 2 1 3

충청북도 5 5 2 7

충청남도 9 4∼8 없음. 4∼8

경상북도 12 7∼11% 4 11∼15

경상남도 70 6∼13 4∼6 10∼19

전라북도 19.2 6 2 8

전라남도 29.8 6 2 8

제주도 20(평년 8) 제주-부산간 물류비 지원(항공200원, 선박120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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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2003년부터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하

여 연간 30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딸기, 파프

리카 등을 대상으로 시설개보수, 착색봉지, 자동개폐기, 관정 등에 대

하여 지원하고 있다(50% 보조). 특히 경상북도는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출 농산물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출단지에 대한 전문컨설

표 2-10.  지자체별 수출지원대책

자료: 각 도 수출담당 직원 조사 결과 정리 

수출물류비 지원 생산유통시설 지원 해외판촉 지원

경기 수출물류비 지원
원예분야에서 수출단지와 무관하

게 포도 비 가림온실 지원

박람회, 판촉전,

시장 개척단 파견

강원 수출물류비 지원
신규 파프리카, 여름딸기 하우스 

지원

특판전, 박람회,

외국바이어 초청

충북 수출물류비 지원

지자체 지정단지 25개를 포함해 

전체 30개 단지 중 17개 단지에 

생산, 유통시설 16억원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특판전, 박람회,

수출상담회 개최

충남

수출물류비 지원

(농가, 생산자

 단체만 지원)

-지자체에서 단지 직접 지원안함.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수출규격품

생산지원으로 필요한 시설 지원

해외 판촉전 등

경북 수출물류비 지원

-30억 예산 지출(도, 시군), 

-시설개보수, 착색봉지, 자동개폐

기, 관정 등

박람회, 특판전,

현지 버스외부 

광고물 부착 홍보

경남 수출물류비 지원

-시설하우스개보수지원(보조50%)

-단지조성(보조 50%) 

-수출물류센터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특판전 지원

전북 수출물류비 지원

-농가에 대한 생산 시설지원 않음.

-수출업체들 선과장 등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1.3억원 예산)

박람회 참가 지원

전남 수출물류비 지원
-단지 지원은 별로 없음. 

-단지 선과기 지원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제주
제주-부산간 

수출물류비 지원
-단지 지원은 없음.

해외 시장 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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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을 실시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총 30개 수출단지(농림부 지정 5개, 도 지정 25개)를 대

상으로 생산 시설과 유통시설에 대해 70%를 보조 지원하고 있다(도 

30%, 시․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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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산물 수출단지 운영 실태와 진단 

1. 수출단지 지정 및 운영 현황

  수출 농산물은 농림부에서 ‘원예전문수출단지’로 지정한 104개 수

출단지와 지자체인 도에서 지정한 213개 수출단지의 생산자조직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그 밖에 개별 농가, 일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개별 가공업체 등에서도 수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개별적

으로 수출업체나 농협 등을 통해 수출하고 있으나 비중은 작다.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한 수출단지도 농림부 지정 단지로 전환되고 있어 농

림부 지정 수출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농림부에서 지정한 수출전문생산단지는 2000년까지 81개였으나 그 

후 매년 심사를 통해 단지 지정이 늘어나 2004년에는 104개가 되었다. 

과수와 화훼 수출단지가 많으며 단지당 재배면적이 과수 84ha로 비교

적 크지만 채소는 11ha, 화훼는 4.2ha로 작다.

  농림부는 2005년부터 지정 수출단지에 대해 운영 실태 조사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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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수출물류비의 5∼10%를 지원

하되 최우수 10%, 우수 7%, 일반 5% 지원)를 차등 지원하여 활성화

를 도모하고 있다.

표 3-1.  연도별 수출전문생산단지 지정 현황
단위 : 개소(누계 기준)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컨설팅팀.

표 3-2.  수출전문생산단지 일반 현황
(2004년 말 기준)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컨설팅팀.

2000년까지 2001 2002 2003 2004

채  소 12 14 17 17 17

과  수 44 44 44 49 47

화  훼 25 31 41 42 40

계 81 89 102 108 104

지정누계

(개소)

참여농가

(호)

총 재배

면적(ha)

단지당 평균

재배면적(ha)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ha)

단지당 평균

농가호수(호)

채  소 17 568 183 10.8 0.33 33.1

과  수 47 3,527 3,950 84.0 1.12 75.0

화  훼 40 300 169 4.2 0.56 7.5

계 104 4,390 4,302 41.4 0.98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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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단지 운영 실태와 진단

2.1. 과일 수출단지

2.1.1. 사과

  사과 수출단지는 경북과 충북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출 농가의 호당 

재배면적은 1.25ha이다. 수출사과 품종은 대부분 후지이며 일부 홍월, 

홍로, 양광도 수출된다. 

  수출사과의 선과포장은 모든 단지에서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에 설

치되어 있는 APC 또는 선과장에서 공동 선별을 하고 있으나, 예산능

금조합의 산지유통센터(29억원 규모)를 제외하고는 선과장 시설 및 장

비 투자액이 평균 8.9억원으로 소규모 선과시설에서 선별 포장을 하고 

있다.

  수출사과는 단지에서 수출업체와 사전 계약재배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수확 후에 농협이나 영농법인에서 수출업체와 거래를 하

여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구조이다.

  사과 수출단지는 대부분이 매년 1개의 민간수출업체와 거래하고 있

으며, 자체 수출단지의 영농조합법인에서 직수출하는 경우는 전체 12

개 단지 중에서 3곳(봉화 물야영농법인, 현동과수협업단지, 영남원예

단지) 정도이다. 사과의 주요 수출업체로 정안농산, 태봉, SAT인터내

셔날, 경북통상, 한도상사 등이 대표적이며, 수출국은 대만을 비롯하

여 홍콩,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이다.

  사과 수출 추세는 2002년 대만의 WTO 가입으로 일시에 대만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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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이 크게 늘었으나 그 후 태풍에 의해 수출품 생산이 감소하고 국

내가격이 상승하여 산지에서 수출 물량 공급을 축소함에 따라 수출량

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수출단지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으로 대부분 단지에서 가장 많이 지

적하는 것은 국내외 가격차로 인해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주 수출 시장인 대만,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산 

사과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고품질 사과를 선별 포장하고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현대화된 

APC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당도, 산도 등 품질 기준

을 엄격하게 정하여 비파괴당도선별기로 선별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일반 선과기로 선과포장하여 수출하고 있어 품

질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속적인 수출을 위한 농가들의 

의식수준 문제, 수매자금 확보 등을 지적하고 있다.

2.1.2. 배

  배 수출단지는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배 

수출단지의 농가호당 재배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ha 내외로 사과의 규모와 비슷하다. 수출 품종은 신고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황금배, 추황 등이 있다.

  수출 배의 선과포장은 모든 단지에서 APC 또는 선과장에서 공동 

선별(공선)을 하고 있으나, 시설, 장비 투자액이 20억원 이상인 나주

(52억원), 성환 대미배(24억원), 안성과수(20억원), 신안 압해(23억원)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억원 이하의 영세한 규모이다.

  수출 배는 사과와 달리 수출업체와 수출단지 농협 사이에 사전에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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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제로는 국내가격이 수출 단가에 비해 높을 때 수출량 확보는 여

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 수출단지와 거래하는 수출업체는 1개에서 5∼6개까지 많은 경우

가 있으며, 특히 미국과 캐나다로 소과 수출 확대를 위해 농협무역을 

통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배의 주요 수출업체로는 농협무역을 비롯하여 태봉, 정안농산, 대왕

농산, 올후레쉬, 남선GTL, 준인터네셔날, 논산수출물류센터, 삼진글로

벌넷, 전북수출배조합, 창락농산 등 민간업체와 전남무역 등 도 투자 

무역회사 등이 있다.

  배 수출단지에서 느끼는 애로요인은 기본적으로 사과단지와 마찬가

지로 수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APC 설치나 시설 보완에 대

한 요구가 많다. 그 밖에 중국산 배의 북미수출 확대로 시장경쟁이 치

열해져 황금배의 캐나다 수출이 어려워지고, 수출보험 가입의 국가적 

지원 필요, 환차손 발생 등도 제시되고 있다.

2.1.3. 단감

  단감의 수출단지는 주로 경남 지역에 많으며, 전남 순천에도 소규모 

수출단지가 있다. 수출품종은 부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출 단감

은 창원 동읍과 진주 문산의 중규모 선과장을 제외하고는 10억원 미

만의 시설에서 선별 포장하고 있다.

  수출 단감은 배와 같이 수출업체와 수출단지 사이에 거의 100% 계

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단감 수출단지와 거래하는 수출업체는 정안농산과 농협무역으로 양 

업체가 단감 수출에서 거의 독과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단감 수출단지에서 느끼는 애로요인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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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박운송에서 선선도 유지를 위한 방법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2.1.4. 감귤

  감귤의 수출단지는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출품종으로 조생온

주와 흥진, 궁천이 있다. 수출 감귤의 선과포장은 모든 단지의 농협, 작

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3억∼7억원 규모의 영세한 선과장

에서 공동 선별을 하고 있으나, 시설, 장비 투자액이 소규모이다.

  수출 감귤은 2002년에는 수출업체와 수출단지 사이에 계약재배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감귤 수출단지

는 주로 제주감협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퍼시픽림을 통해 

미주지역에 수출하는 수출단지도 있고, 해안감귤수출단지는 제주감협

뿐만 아니라 BL인터내셔날, 엘림무역과도 수출거래를 하고 있다. 감

귤 수출단지의 수출 추세는 200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감귤 수출단지에서 느끼는 애로요인은 특별한 것이 없다. 다만 일부

에서 수출국에 따라 요구하는 선별 포장용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 줄 수출포장기계의 추가 설비 지원과 수출계약 이후 비상품 

잔량에 대한 처리문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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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과일 품목별 수출전문단지 분포

사과 배 단감 감귤 계

경기 -
평택과수농협
안성과수농협
여주캐나다배단지

- - 3

강원 - - - - -

충북
제천사과영농
충원과수영농
북이사과수출단지

영동배연구회 - - 4

충남 예산능금농협

성환배수출단지(미국)
성환배수출단지(호주)
아산비수출단지
논산배수출영농법인

- - 4

전북 -

전주반월배수출단지
정읍배영농법인
춘향골배연합회
김제원평배영농법인
고창배영농법인

- - 5

전남 -
나주배수출단지
압해배영농법인
곡성군배영농법인

순천단감
수출단지

- 4

경북

안동 임동사과단지
영부 부석사과단지
예천 상리과수단지
예천 영남원예단지
청송현동과수협업단지
상주함창이안사과영농
문경 산북단지
봉화 물야영농법인

영천배수출단지
황금배수출영농법인
상주단지

- - 11

경남 - 울산배대미수출단지

창원동읍
농협
진주문산
농협
경남단감
농협
울산단감
대미
수출단지

- 5

제주 - - -

해안감귤단지
상가리수출단지
청수수출단지
안성수출단지
의귀수출단지

5

계 12 20 5 5 42



42

표 3-4.  과일 품목별 수출전문단지의 수출 현황 

표 3-5.  과일 수출전문단지의 수출 애로요인 

단지

수
품종 선별 수출업체

수출업체와

계약재배
수출추이 수출국

사과 12
후지 (홍월, 

홍로, 양광)

공동선별,

시설규모 영세

대부분 1곳과 

거래직수출 3개

안함(직수

출 제외)

최근 3년간 

감소추세

대만, 동남

아(유럽) 

배 20
신고 (황금, 

추황, 원앙)

공동 선별, 선

별시설은 나주, 

성환, 안성, 신

안압해를 제외

하고 영세 

민간, 농협무역 

등 1∼6개 업체

와 다양한 거래

대부분 

계약재배

’02년까지 

증가, ’03년 

태풍으로 

감소, ’04년 

다소 회복

미국, 캐나

다(일본, 동

남아, 칠레)

단감 5 부유

공동 선별, 창

원동읍, 진주문

산 제외 10억

미만 선과시설

1개 단지에 2곳,

농협무역, 정안

농산의 과점구

조

거의 100% 

계약재배

태풍피해

를 입은 ’03

년을 제외

하고 증가

미국, 동남

아

감귤 5
조생온주, 

궁천, 흥진

공동 선별하나, 

선과장이 3∼7

억으로 소규모

제주감협에서 

주로 수출하며 

일부 퍼시픽림

과 엘림무역

계약재배를 

전혀 안함.

2002년 이

후 급감

미국(캐나

다,러시아, 

동남아)

수출 애로요인

사과 

- 내수가격이 높아 수출 물량 확보 어려움(9곳)

- 시설문제(APC 설치, 저온저장고 설치) (3곳)

- 수출에 대한 농가의식 문제 (2곳)

- 자연재해(우박) (2곳, 경북북부)

- 기타: 수출업체 불신, 수출 농산물 수매자금 확보, 환차손 위험

배

- 내수가격이 높아 수출 물량 확보 어려움(6곳)

- 시설문제(APC 설치, 저온저장고 설치) (4곳)

- 지역별 수출물류비 지원 차등 문제 (경기, 충남)

- 기타: 중국산 배로 인해 황금배 캐나다 수출 지난, 수출보험 가입을

  국가적으로 지원 필요, 환차손 발생

단감 - 운송과정은 저온 유지와 통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운송방법 개발

감귤
- 다양한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수출포장을 충족시켜 줄 포장기계 보완  설치

- 수출계약 상품 이외의 잔량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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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채소 수출단지

  채소 수출은 주로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 농

가가 비교적 품목별로 지역적으로 집단화되어 있다.

 파프리카의 경우 겨울․봄 작형과 여름작형으로 구분된다. 김제, 진

주 등 겨울․봄 작형이 전국적으로 약 200ha(60만 평) 정도가 재배되

고 있어 그동안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합천, 함안, 산청, 강원도 등

에서 재배되는 여름 작형 재배면적이 50∼60ha(15만∼20만 평) 정도

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계절적 수출 패턴에서 연중 수출 패턴으로 변

하고 있다. 

  방울토마토는 수출단지가 전남 광주 우산동, 보성 득량, 나주 노안

과 충남 부여 세도에 집중되어 있다. 딸기는 수출단지가 경북 고령과 

전북 남원 등 일부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멜론은 최근 일본에서 fresh-cut 샐러드용 멜론 수요가 늘고 있어 수

출 유망품목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남 담양

과 나주 세지에 집중되어 있다. 오이 수출단지는 전남 구례, 전북 완

주, 경남 진주 대곡 등에 집중되어 있다.

  수출단지 규모는 광주 우산동 시설채소단지(방울토마토, 가지 등) 

13만 평, 경북 고령 안림의 딸기 단지 15만 평, 부여 세도의 방울토마

토 단지 9만 평, 진주 대곡의 파프리카, 오이 단지 6만여 평, 진주 집

현의 꽈리고추 등 단지 6만 평 등 대규모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도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 수출단지는 1만∼3만 평(3∼10ha)의 소규모

이다. 수출단지 참여 농가도 일부 대규모 단지를 제외하고는 수 명에

서 30명 정도의 소수이다.

  수출용 시설채소는 과일과 달리 대부분의 경우 수출단지의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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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수출업체 사이에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파프리카를 

제외한 품목들은 2002년 이후 일본 수출 저조로 내수용 위주의 생산

이 이루어져 계약재배가 저조한 실정이다. 

  파프리카는 일본으로 수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계약재배면적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최근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 수출업체

도 40∼50개로 경쟁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가격이 하락하

는 추세이다.

  반면 방울토마토는 2001년까지 수출이 크게 늘어나 계약재배물량이 

많았으나, 일본으로의 수출수요가 급감하고 대부분의 국내 산지가 국

내 판매 위주로 판로를 변경함에 따라 수출용 계약재배가 줄어들고 

계약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오이의 경우도 일본으로의 수출

수요가 급감하여 수출용 오이 재배산지가 국내 판매용 오이로 품종을 

변경함에 따라 수출오이 계약재배가 크게 줄어들었다.

  수출단지의 수출용 시설채소는 수출단지의 영농조합법인과 농협 작

목반에서 운영하는 선과장 중심으로 공동 선별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

동 선별 수준이 떨어져 일본 시장에서 비슷한 품질의 일본산에 비해 

60∼70%대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수출단지 생산자조직에서 거래하는 수출업체 수는 단지규모가 크고 

생산품목 종류가 많은 광주 우산동 수출단지의 경우 6개 정도로 많으

며, 부여 세도농협과 경남 지역의 6개 수출단지는 각각 2개 정도의 수

출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이 중에서 경남 지역의 수출단지는 지자체의 

수출진흥정책과 수출업체들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다른 지자체보

다 많기 때문에 많은 수출업체들이 이 지역의 채소단지와 계약하여 

수출하고 있다. 나머지 중소규모 수출단지는 대부분 1개의 수출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시설채소는 수출량 전체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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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채소 부문의 수출업체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1년 일본의 농

산물 수입제한조치와 원산지표기가 철저히 지켜지지 않은 시기에 우

후죽순처럼 늘어났다. 그러나 그 후 일본 수출에 대한 채산성이 떨어

지면서 많은 수출업체에서 사실상 수출 업무를 중단하거나 부도가 나 

없어지거나 또는 수출 품목을 전환하였다. 현재는 파프리카를 제외하

고는 품목에 따라 수 개에서 10여 개 업체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채소 수출단지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파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대일 수출가격 하락과 

환율 하락으로 수출 농가들이 내수를 선호하여 수출업체에서 수출품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 일본 바이

어와의 관계가 끊겨 수출재개 시 수출선을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시설채소 수출단지의 유리 온실, 비닐 온실이 대부분 1990년

대 초반 및 중반에 설치되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양액재배시설, 

보온커튼 등 내부시설도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시급하나 정부의 개보

수 지원이 현재 거의 없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산과 의지 면에서 격

차가 커서 정부 차원의 개보수 지원시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셋째, 일부 대형 단지를 제외하고는 수출단지 규모가 작아 규격화, 

표준화된 수출 물량의 대량 확보가 어렵다. 이에 따라 단지별 선별 포

장시설(APC)이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품성 

저하에 따라 수출가격이 일본산에 비해 낮게 형성되고 동남아, 중국산

과의 품질 및 가격경쟁에서 취약성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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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채소 품목별 수출전문단지 분포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딸기 멜론
가지, 오이, 

꽈리고추, 호박
계

경기 화성21세기영농 - - - - 1

강원 - - - - - -

충북 - - - - - -

충남 - 부여 세도농협 - - - 1

전북
김제파프리카

수출단지

청웅시설원예영농

(가지 포함)

춘향골수출

농산물연구

회

-
완주가지수출단지

4

전남 -

노안대성영농(멜론 

포함)

보성득량원예영농

(호박 포함)

광주우산수출단지

(가지 등 포함)

-
담양무정멜

론영농

구례수출오이단지
5

경북 - -
고령안림원

예영농
- - 1

경남

진주대곡수출조합(오

이 포함)

거제영농(방울토

마토 포함)

남해설천영농

사천무고시설원예

(파프리카 포함)
-

진주집현

　(꽈리고추 등)

김해한림영농

　(꽈리, 가지, 딸기 

포함)

6

제주 - - - - - 0

계 5 6 2 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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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채소 품목별 수출전문단지의 현황 

표 3-8.  채소 수출전문단지의 수출 애로요인 

단지수 선별 수출업체
수출업체와

계약재배
수출추이

수출

국

파프리카 6 공동

경남 지역 단지를 제외하고 

1곳과 거래,

농산무역, 농협무역이  대표

적인 수출업체

주로 계약재배하나, 

화성21은 비계약 

직수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일본 

방울

토마토
6 공동

통상 1개업체와 거래(이지인

터내셔날, 수림종합물산, 코

스모스, 한솔),

노안대성 직수출

대부분 계약재배
2002년부터

급격히 감소
일본 

딸기 3 개별 올원, 연합수산 등 1개 계약재배 안함 로열티로 급감 일본 

멜론 2 공동

노안대성영농: 직수출,

담양무정영농: 코스모스업체 

수출 

노안:계약재배

담양: 비계약

샐러드용 

특수용도 증가
일본 

기타

가지 4,

오이 2,

호박 1,

꽈리 2

공동 민간업체 대부분 계약재배

2002년 원산지표

기 이후

급격히 감소

일본 

수출 애로요인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딸기,멜론,

오이,가지,

꽈리고추

등

-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꽈리고추 등: 국내가격 상승, 일본 수출가격 

　하락 ⇒ 수출 기피

- 파프리카, 토마토: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 파프리카 등: 양액재배 등 시설 현대화, 첨단화 지원

-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 파프리카: 천적이용 친환경 재배 지원

- 파프리카: 수확 후 선도관리기술 개발 지원

- 방울토마토: 생산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나, 선별 낮아 선별기 지원

- 수출단지 규모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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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훼 수출단지

  화훼 수출단지의 수출품목은 국화, 백합, 장미 등 절화가 주종을 이

루고 있으며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호접란, 심비디움을 중심

으로 한 양란은 태안과 울산 농소화훼가 주 생산지역으로 미국(호접

란)과 중국(심비디움)에 주로 수출되고 있다. 

  화훼 수출단지는 지역적으로 뚜렷한 품목 전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 지역은 고랭지기후를 이용하여 백합을 주 품목으로 생산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임실을 중심으로 장미를 주종으

로 생산하는 수출단지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 경상북도는 구미원예수

출공사와 구미원예농단을 중심으로 국화(스프레이)를 주종으로 생산

하고 있다.

  수출화훼는 주로 집단화된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공동 선별하고 

있으나, 집하장에서 고용인력으로 육안 선별하고 기계로 절단, 포장하

는 정도로 선별 수준이 떨어진다.

  절화와 양란은 몇 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개 수출회사에 

의해 수출되고 있다. 화훼부문의 대표적인 수출회사로는 민간의 세인

농산, 생산 영농조합과 계열화로 묶여 있는 수출회사인 임실장미, 그

리고 대규모 국화 수출단지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구미원예수출공사

의 직수출이 주도하고 있다. 반면 선인장은 주로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단지별로 5∼6개의 많은 수출회사와 연결되어 수출되고 있다. 

절화와 양란의 경우 수출단지 생산자조직이 수출업체와 대부분 계약

재배하고 있으며, 선인장은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의 백합 수출단지, 임실과 전주의 장미 수출단지 영농조합법

인, 경기도 송포선인장수출단지, 서산의 가사화훼작목반(백합), 구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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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화훼 품목별 수출전문단지 분포

 범례) 영(영농법인), 작(작목반), 국(국화), 백(백합), 장(장미), 카(카네이션), 

      칼(칼라), 거(거베라), 심(심비듐), 호(호접란) 

절화(국화, 백합, 장미 등) 양란 선인장 계

경기 적성화훼수출단지(국) 금란원(영)(심,호장) 송포선인장수출단지 3

강원

귀둔수출화훼(작)(백,국)

대관령수출화훼(작)(백)

오대산수출화훼(작)(백,장)

- - 3

충북 - - 음성접목선인장(작) 1

충남

21세기백제생화(작)(국,카)

아산화훼(영)(튜,백)

서산 가사화훼(작) (백)

서산 지산(영)

태안원예(영)
- 5

전북

전주장미(영) (장)

익산제일화훼(영) (칼,장)

지리산춘향골화훼연합회(백)

봉동서두화훼단지(칼)

임실명정원예(장)

임실 천일원예(장)

임실사선청정원예(장)

영농법인장미농원(장)

감다리화훼(영)(장)

부안 아그리텍(영)(장)

- - 10

전남

담양화방(영)(장)

무안꽃사랑(영)(국)

해남전남삼산나범화훼(장)

땅심장미(영)(장)

나주서양란(영) - 5

경북

영농법인 바스텍(국)

칠곡(영)(백)

구미원예수출공사(국)

구미원예농단(국,장)

- - 4

경남

마산송정화훼(작)(국)

김해대동화훼(작)(장,카,거)

김해신명수출농단(장)

울주서생으뜸난

(영)(심,호)

울산 농소화훼

수출단지(호)

- 5

제주
강정화훼수출단지(백)

신촌화훼수출단지(백)

상효화훼수출단지

(심)
- 3

계 30 7 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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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출공사와 구미원예농단에서 생산되는 국화 중에서 50% 이상이 수

출되고 있으며, 나머지 수출단지는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낮다.  

  화훼 수출단지 생산자조직에서 지적하고 있는 애로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단지의 재배시설 설치와 차광막, 보온커튼, 보일러 등 노

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위해 정부보조사업을 실시할 것을 강하게 요

구하고 있다.

  둘째, 수출용 화훼의 균일한 상품성을 가진 기계선별 포장을 위해 

규모화된 수출단지에 산지포장센터(APC)의 설치를 지원해 줄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또한 장미, 국화 등 수출화훼 대부분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수

입종자로 국내에서 우수 품종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표 3-10.  화훼 품목별 수출전문단지의 수출 현황 

단지수

(주종)
선별 수출업체

수출업체와

계약재배
수출 수출국

절화

30

장미 13 

국화 7

백합 8

칼라 2

공동 13

개별 7

몇 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 1개 수출업체와 거래

(세인농산, 구미원예수출공

사, 임실장미 수출 주도)

주로 계약

재배하나 , 

화 성 2 1은 

비계약 직

수출

일본수출 , 

장미, 백합

은 생산 대

비 수출비

율이 높음.

일본 

양란 7
공동 6

개별 1

몇 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 1개 수출업체와 거래

대부분 

계약재배
-

중국(심), 

미국(호) 

선인장 2 개별

고덕원예, 대신농원, 청풍원

예, 남선GTL 등 여러 개 회

사와 거래

계약재배 

안함
-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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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화훼 수출전문단지의 수출애로요인 

3. 수출단지의 수출성과 요인분석

  이 절에서는 수출단지 생산자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현황과 

운영 실태 조사 자료를 기초로 수출 증대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104개 농림부 지정 원예수출단지(채소 17개소, 과일 47

개소, 화훼 40개소)이며, 수출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는 수출액

과 수출신장률을 선택하였다. 수출성과 요인으로는 생산액 대비 수출

액 비율, 수출단지의 면적규모, 수출 농산물의 계약재배 비율, 공동 선

별 비중, 집단화 정도, 신품종 발굴 및 수출 시장 개척, 자조금 조성 

운영,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자체수출대책 수립 운영, 수출표창, 교육 

등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수출성과의 요인 분석은 먼저 수출금액과 수출신장률을 위에서 든 

요인들과 상관분석을 하여 관계성 정도를 살펴보고, 그다음으로 위 요

인들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수출 증대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회

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출애로요인

절화,

양란,

선인장

- 수출단지 시설 개보수(차광막, 보온커튼, 보일러 등) 및 신규 시설 

  설치 집중 지원 필요

- 품질이 균일한 절화 선별 포장을 위해 규모화된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APC 설치 운영 필요

- 우량 백합구근 입식자금 지원 필요

- 장미품종개발 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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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출성과의 요인별 상관분석

  수출 관련 요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3-12>에서 채소류

의 경우 수출단지의 수출금액과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의 상관계수가 

0.7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생산액 중에서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단지

일수록 수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신장률은 수출 농산물의 

공동 선별 수준과 수출 농산물 계약재배 수준과 다소 높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출 농산물의 공동 선별 비중이 높을수

록, 계약재배 비율이 높을수록 수출신장률이 높다.

표 3-12.  채소류 수출성과지표와 수출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수출성과지표 및 

요인

수출금
액(천
원)

수출
신장
율(%)

생산액 
대비 
수출비
중(%)

신품종
발굴 및 
수출 시
장 개척

공동 
선별 
및 수
출방
법

단지
규모

집단
화 정
도

계약
재배 
수출 
비중

자조
금조
성 및 
운영

품질 
및 안
전성 
관리

자체
수출
확대 
대책 
수립·
추진

수출
표창·
교육·
회의
참가

수출금액(천원) 1.00 

수출신장율(%) 0.11 1.00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

0.78 0.05 1.00 

신품종발굴 및 
수출 시장 개척

0.42 0.19 0.51 1.00 

공동 선별 및 
수출방법 0.32 0.45 0.48 0.33 1.00 

단지규모 0.17 -0.13 -0.15 -0.47 -0.19 1.00 

집단화 정도 -0.22 0.40 -0.13 -0.06 0.09 -0.14 1.00 

계약재배 수출 
비중 0.24 0.22 0.38 0.60 0.28 -0.32 -0.01 1.00 

자조금조성 및 
운영 0.17 -0.13 0.20 0.36 -0.08 -0.48 0.20 0.16 1.00 

품질 및 안전성 
관리 0.19 0.00 0.37 0.39 -0.08 -0.25 0.49 0.19 0.36 1.00 

자체수출확대 
대책 수립·추진 0.36 0.12 0.71 0.53 0.69 -0.64 -0.06 0.43 0.39 0.15 1.00 

수출표창·교육·회
의참가 0.26 -0.16 0.51 0.28 0.46 -0.37 -0.19 0.39 0.18 0.08 0.7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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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류의 경우에는 <표 3-13>에서 수출단지의 수출금액이 수출단지

에서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수준,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 수출에 대

한 교육, 회의 참가 등 적극적인 교육훈련과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신장률은 수출 농산물의 공동 선별 수준과 수출

자조금 조성 및 운영,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 등과 상관계수는 약하지

만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류의 경우에는 <표 3-14>에서 화훼류와 마찬가지로 수출단지의 

수출금액이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과 수출단지에서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수준, 수출에 대한 교육, 회의 참가 등 적극적인 교육훈련과 비

표 3-13.  화훼류 수출성과지표와 수출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수출성과지표 및 

요인

수출금
액(천
원)

수출
신장
율(%)

생산액 
대비 
수출비
중(%)

신품종
발굴 및 
수출 시
장 개척

공동 
선별 
및 수
출방
법

단지
규모

집단
화 정
도

계약
재배 
수출 
비중

자조
금조
성 및 
운영

품질 
및 
안전
성 
관리

자체
수출
확대 
대책 
수립·
추진

수출
표창·
교육·
회의
참가

수출금액(천원) 1.00 

수출신장율(%) 0.06 1.00 

생산액 대비 수
출비중(%)

0.49 0.30 1.00 

신품종발굴 및 
수출 시장 개척

0.29 0.02 0.26 1.00 

공동 선별 및 수
출방법 0.25 0.37 0.22 0.10 1.00 

단지규모 0.16 0.02 -0.12 0.17 -0.11 1.00 

집단화 정도 0.03 0.01 -0.06 -0.16 -0.21 0.14 1.00 

계약재배 수출 
비중 0.20 0.19 0.43 0.15 0.59 -0.23 -0.23 1.00 

자조금조성 및 
운영 0.17 0.35 0.20 -0.16 0.15 -0.06 0.12 0.02 1.00 

품질 및 안전성 
관리

0.51 0.12 0.56 -0.06 0.46 -0.14 -0.22 0.30 0.25 1.00 

자체수출확대 대
책 수립·추진 0.23 0.07 0.37 0.43 0.42 0.03 -0.17 0.62 0.04 0.30 1.00 

수출표창·교육·회
의참가

0.43 -0.01 0.42 0.33 0.17 0.11 0.20 0.23 0.06 0.21 0.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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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신장률은 계약재배 비율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수출 농산물

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상관분석을 종합해 보면, 수출단지의 수출금액은 생산에서 차지하

는 수출 비중, 수출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수준, 수출에 대한 

교육, 회의 참가 등 적극적인 교육훈련과 비교적 관련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출에 더욱 적극적인 단지에서 수출 증대를 

위해 공동 선별, 계약재배 비율을 높이고 자조금 조성과 운영 등 자조

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성과를 높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상관분석은 개별 요인과 수출성과 간의 관계 정도만을 

표 3-14.  과실류 수출성과지표와 수출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수출성과지표 및 

요인

수출
금액
(천원)

수출
신장
율
(%)

생산액 
대비 
수출비
중(%)

신품종
발굴 
및 수
출 시
장 개
척

공동 
선별 
및 수
출방
법

단지
규모

집단
화 정
도

계약
재배 
수출 
비중

자조
금 조
성 및 
운영

품질 
및 안
전성 
관리

자체
수출
확대 
대책 
수립·
추진

수출
표창·
교육·
회의
참가

수출금액(천원) 1.00 

수출신장율(%) 0.07 1.00 

생산액 대비 수
출비중(%)

0.46 0.13 1.00 

신품종발굴 및 
수출 시장 개척

0.42 0.25 0.39 1.00 

공동 선별 및 수
출방법 0.27 0.10 0.48 0.37 1.00 

단지규모 0.68 0.13 0.20 0.37 0.23 1.00 

집단화 정도 -0.05 -0.20 -0.18 -0.01 -0.06 -0.25 1.00 

계약재배 수출 
비중 0.29 0.46 0.36 0.34 0.27 0.23 -0.03 1.00 

자조금조성 및 
운영 0.25 0.26 0.17 0.23 0.21 0.24 -0.07 0.58 1.00 

품질 및 안전성 
관리

0.43 0.11 0.43 0.50 0.27 0.30 -0.28 0.39 0.31 1.00 

자체수출확대 대
책 수립·추진 0.23 0.01 0.10 0.37 -0.06 0.25 -0.24 0.40 0.35 0.53 1.00 

수출표창·교육·회
의참가

0.44 0.25 0.47 0.62 0.29 0.35 -0.16 0.37 0.29 0.52 0.4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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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므로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때의 영향 정도를 나타내

지는 않는다.

3.2.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수출성과 요인분석

  여기서는 수출단지의 수출성과, 그 중에서도 수출금액에 영향을 미

치는 수출단지의 기반, 공동 활동, 수출업체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들

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볼 때, 수출금액을 증대시키는데 각 요인의 상

대적인 기여 정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농림부 지정 수출단지 104개에 대한 실태 조사 원자료

이며, 종속변수는 수출단지별 수출금액을 설정하고, 설명변수로는 10

개의 수출 관련 요소들을 설정하였다.

  분석모형은 전대수함수를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이며, 사용된 조사데

표 3-15.  수출 관련 요소에 대한 설명

수출 관련 요소 통계량 설명

공동 선별 및 수출방법 공동 선별 비율(%)을 5등급으로 점수화

계약재배 수출 비중 전체 수출량 중 계약재배 수출량 비율 (%)

단지규모 단지별 ㎡

10점 점수화

요소

집단화 정도
재배 농가와 단지거점과의 거리로 10등급점수

화 

품질 및 안전성 

관리
10점 기준으로 차등화

자체 수출 확대 

대책 수립·추진
10점 기준으로 차등화

5점 점수화

요소

신품종 발굴 및 

수출 시장 개척
5점 기준으로 차등화

자조금 조성 및 

운영

자조금 조성 운영시 5점, 계획 수립시 4점, 기

본 3점으로 점수화

수출표창·교육·

회의참가

수출 관련 표창 수여, 위탁전문교육 실시 기간, 

기술교육 등 회의 참석 회수로 5점 점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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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 횡단자료이기 때문에 이분산(Heteroscedasticity) 문제가 존재할 

수 있어 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일반화최소자

승법(GLS)을 사용하였다.

  1개의 종속변수와 10개의 설명변수에는 정량적 변수와 정성적인 변

수가 있다. 정량적 변수에는 수출금액(천원), 생산액 대비 수출액 비중

표 3-16.  수출단지 수출 관련 요소별 평균 및 표준편차
전체 샘플(104개) 채소류(17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출금액(천원) 614,030.0 993,020.0 819,380.0 1,283,800.0 

수출신장률(%) 1.2 60.7 -8.8 56.8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 30.1 29.7 33.8 33.8 

공동선별비율(%) 71.8 37.4 85.3 29.4 

단지규모(㎡) 450,950.0 839,710.0 51,394.0 60,459.0 

계약재배 수출비율(%) 62.5 45.3 80.6 39.1 

10점 척도

점수화 

집단화 정도 8.0 2.2 8.6 1.2 

자조금조성 및 운영 8.3 1.9 8.9 1.7 

품질 및 안전성 관리 8.0 1.3 7.8 1.6 

5점 척도

점수화

신품종발굴,수출시장개척 3.8 0.8 3.9 0.8 

자체수출확대대책수립추진 4.5 0.7 4.3 0.8 

수출표창·교육·회의참가 3.9 0.8 3.9 0.8 

과실류(40개) 화훼류(47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출금액(천원) 624,840.0 893,150.0 530,550.0 967,270.0 

수출신장률(%) 8.2 58.8 -1.1 64.1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 43.7 33.7 17.1 16.5 

공동선별비율(%) 62.5 35.3 74.9 40.3 

단지규모(㎡) 22,727.0 18,519.0 959,910.0 1,046,000.0 

계약재배 수출비율(%) 9.6 1.4 6.5 2.1 

10점 척도

점수화 

계약재배수출비중 61.3 44.3 57.1 47.5 

자조금조성 및 운영 8.3 1.8 8.0 1.9 

품질 및 안전성 관리 7.9 1.2 8.1 1.3 

5점 척도

점수화

신품종발굴, 수출시장개척 4.0 0.7 3.6 0.8 

자체수출확대대책수립추진 4.6 0.7 4.5 0.7 

수출표창·교육·회의참가 3.8 0.9 4.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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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선별 비중(%), 계약재배 비율(%), 단지규모(㎡)가 있으며, 

정성적인 변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평가의 편의를 위해 중요도에 

따라 만든 5점 척도와 10점 척도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분석은 1차로 104개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2차로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

석할 수 있다. 즉, 추정된 계수는 탄력성(%단위) 수치를 의미하지만 

정성변수의 값은 탄력성으로서의 실질적인 의미는 제한적이다. 

  추정 결과 채소류의 경우 수출 교육훈련 수준과 단지 규모 정도가 유

의적인 관계를 보였다. 화훼류의 경우에는 수출교육훈련 노력,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정도,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이 유의적인 수준에서 수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규모, 자조금, 자체 수출 확대계획 등도 

유의적인 관계로 나타났지만 부호가 음(-)으로 기대와 달리 나타났다.

  과실류의 경우에는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 생산액 대비 수출액 비중, 신품종 발굴 및 시장 개척, 공동 선별 

수준, 단지 규모, 집단화 정도 등 변수만 예상대로 양(+)의 효과가 나

타났다.

  전체 수출단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품종관리 및 시장 개

척, 자조금, 자체 수출 확대계획 수립 등은 음(-)의 부호가 나타났다.

  품목부류별 분석 결과를 해석해 본다면, 수출 관련 요소들 가운데 

특히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경우 수출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나는 것은 수출교육훈련 강화, 자체 수출 확대 노력 강화, 수출단지 

규모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강화, 지역적인 집단재배 등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모형마다 여러 변수들이 예상과 달리 수출

에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추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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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수출성과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추정 결과

주 1) P-Value : 추정 계숫값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경우 P-Value값은 거의 0에 

가까울수록 통계적 신뢰도는 높아짐. 즉 양측검증기준 유의수준을 90%로 적용

할 경우 P-Value 값이 0.05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추정된 각 계수들은 통계적 

전체(104개) 채소류(17개)

종속변수 : 수출금액
추정계수

(탄력성)
P-Value*

추정계수

(탄력성)
P-Value

생산대비수출비중 0.82 0.00 0.15 0.07 

신품종발굴 및 수출시장개척 -1.21 0.00 -0.37 0.76 

공동 선별 및 수출방법 0.17 0.00 0.00 0.97 

단지규모 0.16 0.00 1.53 0.00 

집단화 정도 2.49 0.00 -1.08 0.54 

계약재배수출비중 0.06 0.00 0.01 0.69 

자조금 조성 및 운영 -2.76 0.00 -1.39 0.41 

품질 및 안전성 관리 0.12 0.60 1.05 0.48 

자체수출확대 대책 수립·추진 -5.39 0.00 5.37 0.11 

수출표창·교육·회의참가 2.91 0.00 2.81 0.05 

상수 14.25 0.00 -11.49 0.04 

R2 0.99 0.99 

화훼류 (40개) 과실류 (47개)

종속변수 : 수출금액
추정계수

(탄력성)
P-Value

추정계수

(탄력성)
P-Value

생산대비수출비중 0.42 0.00 1.22 0.00 

신품종발굴 및 수출시장개척 -0.31 0.68 1.65 0.00 

공동 선별 및 수출방법 0.06 0.17 0.15 0.00 

단지규모 -0.31 0.04 1.45 0.00 

집단화 정도 -0.24 0.46 3.02 0.00 

계약재배수출비중 0.02 0.53 -0.03 0.05 

자조금 조성 및 운영 -1.91 0.00 -1.59 0.00 

품질 및 안전성 관리 4.52 0.00 -2.41 0.00 

자체수출확대 대책 수립·추진 -3.05 0.06 -1.68 0.00 

수출표창·교육·회의참가 5.28 0.00 -1.13 0.01 

상수 7.52 0.04 -5.93 0.00 

R2 0.93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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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을 가진다고 해석함. 하지만 이 분석에서는 사전적 가설에서 각 설명요

인들은 종속변수와 양(+)의 관계를 설정함에 따라 단측 검증을 적용함.

   2) 추정계수의 부호가 만약 음수일 경우 단측 검증 기준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예를 들어 과실류의 경우 수출표창 교육 회의참

가에 해당되는 계수가 -1.13으로 추정되었음. 이 의미는 만약 양측 검증을 적용

할 경우 수출표창 교육 회의참가가 증가할수록 수출금액이 감소한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단측 검증을 적용하기 때문에 본 계수 -1.13을 전혀 영향이 없는 0으

로 해석함. 

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하였다. 만일 추정 결과가 진실을 반영한 것이

라면, 신품종 관리 및 시장 개척, 자체 수출 확대 대책 수립(지자체 또

는 자체 수출단지의 대책) 등 음(-)의 효과를 미친 변수들은 괜한 헛수

고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노력을 하

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이들 변수의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목부류별 수출단지의 모형 간 분석 결과가 다

르게 나왔다는 점은 수출 노력과 성과 반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즉 수출단지별로 격차가 심하여 동일 표본으로 

분석하기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교류로 수출기술을 같이 

높여가는 노력이 시급함을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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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농산물 수출업체 운영 실태와 진단

1. 수출업체 조사개요와 방법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업체 내부의 

경영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수치적인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운영 실태

를 진단하고 유형별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최근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영성상

사, 연합수산, 건오물산 등 일부 대형 수출업체들이 부도가 나는 등 

농산물 수출업체들은 수출 실적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출업

체들을 대상으로 한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수출업체 유형별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업체들을 선택하여 직접 방문하여 업체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

고 간접적인 경영진단을 하였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일부는 면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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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해외출장 또는 지방출장 등으로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 전화를 

통해 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 수출업체는 다음과 같다.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중에서 대

표적인 농협무역과 농산무역, 수출업 등록을 내어 직수출하는 지역 농

협 13개 중에서 대표적인 3개 농협(화훼, 파프리카)을 조사하였다. 그 

밖에 품목 보완을 위해 직수출을 하지 않지만 천안배원협을 조사하였

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에서 직수출을 하고 있는 7개 중

에서 시설채소를 수출하는 노안대성영농법인과 배를 수출하는 올후레

표 4-1.  조사 대상 수출업체 개요

유형 조사업체 업체 특징 비고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농협중앙회

(자회사) 
농협무역 농협중앙회 자회사

지역농협

김해 대동농협

화순 도곡농협

제주 중문농협

(천안배원협)

화훼

파프리카

화훼

배

단위조합 직수출

업체 13개 중 3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무역

노안 대성영농

올후레쉬

생산 농가 공동투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국내유통전문

총7개 중 3개

지자체

투자회사

도 투자
경북통상

전남무역
총4개 중 3개

시 투자
구미원예수출

공사

화훼(스프레이국화 

전문)
총2개 증 1개

민간업체

대규모

(선별가공공장

소유)

정안농산

(주)태봉

알프KS

김치, 과일

김치, 과일

채소

소규모

신미통상

EZ인터네셔널

세라

과일 

토마토

파프리카, 토마토

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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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 영농법인을 직접 방문조사하였다. 지자체인 도에서 투자한 무역회

사 중에서는 경북통상과 전남무역을 조사하였으며, 구미시에서 투자

한 구미원예수출공사를 조사하였다.

  민간수출업체는 수십 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가공공장, 선과장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수출업체에서부터 대표자 단독 또는 직원 한 명 정

도를 두고 직접 운영하는 소규모 수출회사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서는 중대규모 회사인 정안농산, 태봉, 알프KS와 소규모 회사인 신미

통상, 세라무역, EZ인터내셔날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진단방법은 정성적 진단과 비교 진단방식을 선택하였다.

 (1) 수출업체 취급 품목(주력품목)과 수출국, 연간 수출규모 및 추이

 (2) 수출 농산물의 국내조달방법 : 공급지역, 농가 수, 계약재배, 물량

수집방법, 선별 포장 상품화 방법, 농가 및 생산자조직과 가격결정 방

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3) 수출 대상국의 수입업체(바이어) 수와 확보방법, 수출가격 책정방

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수출 시장 개척방법 : 문제점과 개선방향

 (5) 국내, 해상 물류, 운송방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6) 수출지원 내용과 문제점 :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자체 지원과 문제

점, 개선방향

 (7) 향후 계획 : 품목, 물량조달 등

 (8) 경쟁 수출업체 운영, 경영에 대한 상대적 평가, 진단



63

2. 수출업체 유형별 운영 실태와 진단

2.1. 생산자단체 수출조직

2.1.1. 농협무역

  농협무역은 1990년에 농협중앙회에서 자회사인 (주)협동무역을 설

립하고 1994년 (주)농협무역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농축산물 

수출과 농자재, 축산자재, 종자 수입 및 쇠고기 수입 군납 대행 등의 

수출입업무를 보고 있다.

  2004년 국가 전체의 농림축산물 수출액 20억 달러 중에서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5.5억 달러인데, 농협 전체의 수출액은 1.8억 달러이며 이 중에

서 4천4백만 달러를 농협무역에서 수출하여 24.2%를 점유하고 있다. 

  농협무역의 수출 농산물 취급 품목은 채소, 과일, 화훼류뿐 아니라 

유자가공,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등의 가공품 등 65개 품목으로 다양

표 4-2.  농협무역의 기본 현황

현황 비고

직원수 정규직 총 55명, 그 중 수출 업무 23명 

취급품목

(주력품목)

-채소 : 파프리카(주로 여름작형 수출주도)

-과일 : 배

-화훼 : 국화

-가공 : 김치, 유자차

축산자재, 일반농자재 

수입, 종자 수입대행, 쇠

고기 수입 군납 대행업

무로 수출손실 보전

수출농가 품목별로 다수

국내조달
매취수출(직수출)과 회원농협 수출대행업무

를 병행하나 매취수출이 많음.

수출국 

바이어

-파프리카 : 일본 전국에 10개 회사 정도

-기타 품목은 수 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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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수출국은 일본, 미국, 대만 동남아, 중국 등 21개국이며 거래하

는 바이어도 136명에 달한다. 일본 시장으로 채소, 화훼, 김치 등 수출

이 61%에 달해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다. 

  농협무역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회원농협의 농산물 수출 

대행이 증가하고(123개 조합), 단감, 감귤, 파프리카 등에 대해 연합사

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회원조합 및 농업인

에 대한 수출손실보전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농협무역은 회원농협의 농산물 수출을 대행하고, 정부의 수출 시장 

개척에 부응하여 수출을 추진하여 그동안 다음과 같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농협무역은 농협중앙회 자회사로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모회

사인 ‘농협중앙회’의 브랜드파워로 인해 신용도가 높게 평가되어 수출 

확대에 기여를 하였다.

  둘째, 회원농협의 농산물 수출을 대행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의 저변

을 확대하고 농협과 농가들에게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그러나 농협무역은 수출 추진 과정에서 국내의 수출 농산물 구매와 

일본, 대만 등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출업체들과 경쟁하면

표 4-3.  농협무역의 농산물 수출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주: 국가 전체 농림수산물 수출액 2,085백만 달러 중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550백만 

달러

자료: 농협무역 자료.

2002 2003 2004 성장률(‘04/’03)

국가 전체 (A) 459 508 550 9.3

농협전체 (B) 161 179 181 1.1

   B/A*100 35.1 35.2 32.9 -

농협무역 (C) 34 37 44 17.1

   C/B*100 21.1 20.7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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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다.7

  첫째, 농협무역은 기본적으로 민간수출회사, 영농법인 수출업체와 

달리 모회사인 농협중앙회로부터 무담보, 무이자 또는 저금리의 대량

의 안정된 운영자금을 조달받아 국내에서 수출 농산물을 수집하여 수

출함에 따라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의 민간수출업체, 농산무역 등이 계약을 맺고 수출하던 농가들에게 유

리한 가격조건을 제시하여 거래처를 바꾸게 하는 등 교란작용을 하고 

있다. 

  둘째, 일본, 대만 등 수출 시장에서 국내 수출업체들이 기존에 안정

적으로 확보해 놓은 시장에 진입하여 민간수출업체보다 다소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판매하여 수출시장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업체들이 점유

하고 있는 기존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을 불러일으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협무역은 저마진 또는 역마진 손실을 중앙회의 수출

손실보전자금 등을 이용하여 메울 수 있으나, 담보능력 제한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과당경쟁으로 마진압박(margin squeeze)을 견디

지 못하는 중소 수출업체들은 수출 시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농협무역의 이러한 시장행위는 민간수출업체와 대등한 하나의 수출

업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편으로는 농산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판매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출업체를 도태시키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문제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협무역을 육성하는 목적이 민간

7 수출 농산물 구매, 수출 과정에서 농협무역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

수출업체들이 심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그 밖의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에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66

업체로는 자본제약과 리스크 부담 때문에 수행하기 어려운 새로운 수

출 시장 개척, 수출 유망품목이나 신규 수출 품목의 테스트 마케팅을 

농협무역에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농협무역은 

새로운 시장 개척 활동, 소과 배 시험수출 등 테스트 마케팅 활동과 

기존 수출 시장을 더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협무역이 이와 같은 당위적인 역할 수행에 소극적인 반면 저리의 

정책자금, 모회사의 자금력, 수출손실보전자금 등 우월한 위치를 이용

하여 기존의 수출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국내와 해외시장을 경쟁적

으로 잠식하거나 교란시키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나 공정거래 측면

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8 

2.1.2. 단위조합 직수출

  단위조합 중에서 직접 수출업 등록을 하고 직수출하는 조합은 다음

과 같이 채소, 과실, 인삼, 화훼, 축산물을 포함하여 전국에 13개소가 

있다. 이 13개 조합은 2004년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인 수출 실적 1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한 단위조합이다.9

  단위조합의 직수출은 당초에는 단위조합들이 직접 수출 업무를 보

지 않고 수출용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업체를 통해 수출해 왔다. 그

8 농협무역의 수출손실보전은 농협중앙회의 손실보전기금으로 활용되나 실제 중

앙회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지원되고 배추 연간계약 등으로 가격폭등 시 수출

계약물량 이행을 위해 부득이 발생하는 손실 등에 엄격히 적용하는 등  사용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실제 민간수출업체에서는 농협무역에서 수출손실 시 이 기

금을 활용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데 비해  민간업체에서는 직접적인 경영부담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정경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수출 실적 하한금액은 2004년까지 10만 달

러였으나, 2005년부터 1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정부는 2006년부터 

20만 달러로 다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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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수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입국 바이어들이 생산 

현장을 방문하면서 중간 수출업체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를 요청하여 

이에 응한 조합들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바이어들과 직거래하는 경우

가 많이 있다.

  실제로 전국의 농산물 수출조합 330개 중에서 123개 조합은 농협무

역을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조합은 민간수출업체를 

통해 수출하고, 10여 개의 일부 조합에서는 직수출을 하고 있다. 그러

나 단위조합에서 바이어들의 요청에 의해 초기에는 직수출이 추진되

었으나 현재는 직수출이 미미하며 농협무역이나 민간수출업체를 통한 

수출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지역조합 단위로는 해외시장에 밝고 수출국 언어도 능통하고 

바이어를 상대하는 교섭력과 수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를 양성하거나 영입할 만한 능력과 유인이 극히 적기 때문에 직수출

표 4-4.  농산물 직수출 단위조합 현황

지역 수출업체 부류 수출품목 주소

전남 도곡농협 채소 파프리카,방울토  화순 도곡 효산리

제주 애월농협 채소 양배추  북제주 애월 하귀2

경남 가야농협 채소 파프리카  합천 가야 황산리

제주 제주감협 과실 감귤  서귀포 강정동

경기 강화인삼농협 인삼 태극삼  인천강화읍 갑곳리

경기 개성인삼조합 인삼 홍삼차  포천읍 어룡리

충북 농협고려인삼 인삼 홍삼,인삼  증평 도안 노암리

경북 옥성농협 화훼 국화,장미  구미 옥성 주아리

경기 한국난농협 화훼 양란  성남수정구시흥동

경남 대동농협 화훼 장미 외  김해 초정리

제주 중문농협 화훼 백합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 제주양돈축협 축산물 돈육  대정 일과리

제주 남제주축협 축산물 돈육  안덕 서광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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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농산물 직수출 농협 조사업체 현황 

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역조합에서는 사업영역이 조합 관내의 일부 품목 또는 일

부 계절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업무의 규모화가 근본적으로 

어려우며 고비용의 수출전문가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

2.1.3.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부 수출 영농법인에서 일본의 DoleJapan 등 수출국 바이어에게 

직수출하고 있으나(노안대성영농법인, 논산원예영농법인 등) 대부분의 

영농법인과 작목반(회)에서는 민간수출업체를 통해 수출하고 있다.

  영농법인은 기존에 수출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조직

으로 활동하였으나, 직수출 조합과 마찬가지로 일본, 대만 등 바이어

들이 생산현장을 방문하면서 중간수출업체를 배제한 직수출을 요청함

에 따라 수출업체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업체 중에서 A업체는 당초 전남무역을 통해 일본의 바이어인 

D농협 H농협 C농협

취급품목

(주력품목)

장미, 국화, 금어초(관내), 아이

리스, 양란

파프리카, 완숙토마토, 

방울토마토
배

상품화시설 농협 소형 선별장(공동선별) - APC

수출농가 관내 20여농가, 관외 20농가 - 관내 배 수출농가

국내조달

계약재배는 아님

20농가 생산량 중 60% 수출

농협수수료 3%

관내 수출작목반과 이

외에 다른 지역 농가 
농가 수매

수출국 일본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칠레

수출국 

바이어
2명, 수수료 6% 3명(기존 1, 금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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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eJapan에 수출하였으나 중간에 바이어가 직수출을 요청하여 현재

까지 직수출하고 있다. B업체의 경우 민간수출업체인 영성상사, 논산

수출물류센터를 통해 대만에 수출하였으나, 대만 바이어의 요청으로 

직수출을 하고 있다.

  2개의 조사업체는 영농조합법인 직수출업체로 자체의 공급 기반을 

갖추고 비교적 적극적이고 활발한 수출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급기반

이 확충된다면 생산공급계약에 의해 계열화된 직수출 모델로 충분히 

육성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A업체는 DoleJapan이라는 안정적인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 기존의 방

울토마토, 완숙토마토를 수출할 뿐 아니라 일본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샐

러드용(fresh-cut)으로 사용되는 고당도의 멜론(다가미, 20 brix), 추황배

(14∼15 brix)를 틈새 품목으로 선정하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 

  B업체는 기존에 국내 유통을 전문으로 하였으나, 수출 농산물을 민

간수출업체에 공급하다 대만, 미국 등의 바이어들과 직접 상대하여 직

수출하고 있다. 이 업체는 자체 자금과 융자금 40억원으로 2002년에 

포장센터를 설치하여 조합원농가와 비조합원농가로부터 배를 수집하

여 포장 선별하여 수출하고 있다. 

표 4-6.  농산물 직수출 영농법인 현황

지역 수출업체 부류 수출품목

전남 노안대성영농 채소 방울토,멜론,밤호박

경북 푸른솔영농 채소 배추

경북 오대사과작목회 채소 양배추

충남
부여원예영농 김치, 채소 -

올후레쉬 과일 배 등

경기 한국화훼(영) 화훼 양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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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농산물 직수출 영농법인 조사업체 현황

  그러나 이들 업체를 포함하여 기초 생산자조직 수출업체들은 수출

업체와의 교섭력, 복잡한 수출 업무 수행능력 부족, 클레임 등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등 영세 수출업체로서 취약성과 전문성 부족을 경험하

고 있는 실태이다. 

2.1.4. 농산무역(주) 

  농산무역(주)은 전국의 16개 영농조합법인과 시설농가 67호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품목농민 주주의 완전계열화 수출업체”로 국내 유

일의 전국 단위 품목전문 생산자수출조직이다.

  농산무역은 1990년대 후반 정부의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집

중 지원되어 설치된 김제 참샘영농조합법인의 유리 온실과 자동화비

닐온실 등에서 일본에 전량 수출하기 위해 재배가 시작된 파프리카를 

일본의 바이어인 DoleJapan에 전속 수출을 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일본

의 급증하는 파프리카 수입량 25,000톤 중에서 65%에 달하는 16,000톤

N 영농조합법인 A 농업회사법인

직원수 4 30 여명

취급품목

(주력품목)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멜론, 배(추황) 과일 전체

상품화시설 자체 선과장 자체 APC

수출농가
방울토마토(18농가), 멜론(10여농가), 

배(주산지 돌며 수집)
배(100여농가)

국내조달
방울토마토, 멜론 계약재배

배(농가 순회 수집)
배 농가 수확 후 직접 매취 

수출국 일본 미국, 대만

수출국 

바이어
1명(돌제펜) 미국 1명, 대만(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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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여 기존의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의 수출 시장

을 단기간에 점유하게 된 주도적인 수출업체이다.  

  농산무역이 파프리카 전문 수출업체로서 성공하게 된 요인은 첫째, 

생산 농가들이 공동투자하여 설립하고 생산량의 전량을 이 수출업체

에 무조건 위탁하여 완전계열화 수출을 함으로써 철저한 주인의식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둘째, 바이어와 지속적이고 확실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상생하는 

win-win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바이어는 1998∼99년에 참

샘영농조합의 유리 온실 확충(3,000평)과 화훼농가의 작목 전환(8,000

평)에 필요한 자본(3억 3천만 엔)을 무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셋째, 생산과 수출이 전문화되어 생산 농가들이 수출업체를 신뢰하

고 수출계약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점이다.10

표 4-8.  농산무역(주)의 현황과 수출실적

10 물론 농산무역의 수출방식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문

제가 바이어인 돌재팬의 요구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인 OEM 방식으

로 수출하여 한국산의 고유 브랜드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체 현황

업체 현황

설립주체 전국 16개 영농조합법인과 시설농가 67호가 공동투자

직원 정규직 25명, 일용직 약 40명 

매출액 연간 150억원

시설

선별장 500여평(1일 처리물량 40톤), 저온창고 332평, 일

반창고 및 직원 편의시설 400평, 선별 자동화라인, 40F

T 컨테이너 전용 도크, 냉장차량 전용 도크 등

수출 실적

수출개시 1999년 11월 04일

수출국 일본

바이어 DoleJapan

수출실적
2001년 4,500톤, 2002년 4,779톤(920만 달러), 2003년 4,87

3톤(940만 달러), 2004년 4,573톤(873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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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자체 투자 수출업체

  지자체 투자 수출업체에는 각 도에서 지분을 출자한 무역전문회사

와 시에서 지방공기업 형태로 설립한 생산․수출 전문 업체인 구미원

예수출공사가 있다. 

  1990년대 초반 관내 농산물의 적극적인 수출 촉진을 위해 각 도에

서 설립한 무역회사는 도가 일정 지분을 갖고 지역의 금융기관, 상공

회의소, 민간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제3섹터형 통상전문 무역회

사이다. 또한 일부 시․군, 예컨대 구미시에서는 중앙정부의 화훼 수

출전문단지 사업으로 80%를 농안기금에서 융자 받고 시에서 20%를 

투자한 지방공기업으로 구미원예수출공사를 설립하여 수출을 목적으

로 한 생산단지를 건설하여 수출하고 있다. 

  도에서 투자한 제3섹터형 수출업체들은 지역의 농산물, 중소기업 

공산품 등 수출대행을 위해 설립된 통상전문회사로서 설립 취지는 좋

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3섹터형 공기업 속성상 수익창출 관점에서 

기업경영을 하기 어렵고, 지자체 관내 농산물 수출 촉진 목적상 무리

하게 적자 수출을 추진하기도 한다. 또한 인적 구성상 전문성이 부족

하고, 손실이 발생해도 도 차원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등의 요인으로 

건실한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전북무역은 적자가 심해지고 경영이 부실해지어 결국 2004

년 말에 폐업되었으며, 특정 무역회사는 유통공사 수매자금을 유용하

여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는 등 경영상 문제가 많다. 심지어 이들 회사

는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부족하여 경험을 축적한 우수한 직원들은 언

제든지 민간 수출업체로 이직을 하든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수출업체

를 운영하는 현상이 잦아 전문성과 바이어 연계성, 신뢰성이 축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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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실정이다. 

  K 수출업체의 경우 농산물과 공산품 수출이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

는데 농산물 수출의 경우 수출 시장의 가격이 불안정하고 국내 민간

수출업체들과 경쟁이 심해 안정적인 수익성이 없어 그나마 공산품 수

출로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업체의 공공적 속성과 수익구조의 

취약으로 농산물 수출의 목적인 수출 시장 개척은 거의 불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구미시 지방공사인 구미원예수출공사는 정부의 화훼 수출단지사업

으로 단일 생산 시설로는 국내 최대의 유리 온실단지가 형성되어 있

다. 스프레이 국화만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고 있

는 일종의 공장식 화훼수출전문회사이다.11

  이 공사는 국고보조도 받지 않고 융자와 자부담만으로 대규모 유리 

온실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스프레이 국화만 전문으로 생

산하여 일본에 집중 수출함으로써 국화 수출을 주도하였다.12 심지어 

농안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매일 75명의 

일고를 씀으로써 지역민 고용효과를 발생하는 성공 모델이 되고 있다. 

  구미원예수출공사가 이와 같이 국고보조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

서 초대형 유리 온실을 건설, 운영하여 국화 수출을 주도하고 건실한 

11 구미화훼수출공사는 농안기금 융자 80%(146억 8천만 원, 이자 5%)와 구미

시 자부담 20%(36억 7000만원)로 벤로형(Venlo) 유리 온실 25,000평의 시

설에 스프레이 국화만 연간 4기작으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수출단지 

내에는 31농가가 융자 40%, 국고보조 40%, 자담 20%로 와이드스팬형

(Widespan) 유리 온실 29,000평에 국화와 장미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12 구미원예수출공사는 1999년부터 스프레이 국화를 일본에 수출하여 2003년 

1,194만 본, 2004년 1,218만 본을 수출하여 우리나라 국화 수출에서 52∼

53%를 점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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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자자체 투자 무역회사 현황 

 주) 전북무역은 2004년말경 파산으로 없어짐.

표 4-10.  지자체 투자 무역회사 조사업체 현황

경영으로 성공한 모델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수출농업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비교한 

상대적인 혜택과 지원이 부족한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2.3. 민간수출업체

  민간수출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와 경영 진단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우선 이 절에서는 그동안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 수출업

유형 지역 수출업체 부류 수출품목

도 투자 

수출회사

전남 전남무역 채소, 화훼 파프리카,오이,방울토,양란

경북 경북통상 채소, 과실 파프리카,감귤,유자 등

경남 경남무역 채소 파프리카 외

제주 제주교역 과실 감귤

시 투자

수출회사

경북

구미
구미원예수출공사 화훼 국화

K 수출업체 G 공사

직원수 18명 직원 18명, 인부 75명

취급품목

(주력품목)

공산품(섬유 등), 농산물(사과, 파프리

카, 토마토, 송이버섯 등 20여 아이템
국화(스프레이)

상품화시설
없음(농협 선과장 이용)

APC 설치 계획(20억규모)
자체 선별장

수출농가 파프리카(22농가), 사과(400농가 이상) 공사 직영

국내조달
파프리카(계약재배), 사과․배(조합과 

계약)

공사 생산-수출, 일반농가 

계약재배로 수집 

수출국 사과(대만) 일본

바이어 사과 5명 5명(오사카 3명, 동경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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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이 명멸하였는데, 현재 수출활동을 하고 있는 중대규모업체 3개

와 소규모업체 3개를 대상으로 경영 측면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수출

활동을 하는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실패하여 도산하거나 부실한 업체

들의 경영부실 요인을 추출해 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민간수출업체들

을 대상으로 조사한 구체적인 농산물 수집 및 수출전략들을 다른 유

형의 수출업체들과 비교하여 전략요소별로 진단하고자 한다. 민간 수

출업체는 공산품과 농산물을 함께 취급하는 업체, 수입과 수출을 겸하

는 업체, 농산물 전문 수출업체이면서 김치, 인삼 등 가공품과 신선농

산물을 동시에 수출하는 업체, 김치 등 가공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 신선농산물 전문취급업체 중에서도 과일을 전문으로 수출하는 

업체, 파프리카, 토마토, 멜론 등 신선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

체, 수출 품목에서도 단일 품목만 취급하는 업체, 여러 가지 다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연간 수천 톤을 수출하는 업체는 대표

이사, 전무, 상무, 부장, 과장을 비롯해 수십 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있

으며, 이들 업체에서 가공공장, 선과장을 운영하는 경우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고 있다. 연간 1천여 톤 정도를 수출

하는 업체는 사장과 전무, 부장, 사무직원 등 수 명이 수출 업무를 담

당하고, 1천 톤 이하를 수출하는 업체는 사장 단독에서부터 서너 명의 

직원으로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직원이 5명 이내의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난립되어 있으

며, 이들 영세업체들은 취급하는 품목이 서너 개에 불과하여 국내외 

가격, 수출국의 국내 사정, 바이어와의 관계에 따라 경영 상태가 수시

로 변할 정도로 취약하다. 이에 따라 1년 사이에도 수십 개의 업체들

이 진입하고 퇴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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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최근에는 토마토, 오이, 딸기 등 일본 수출업체들이 가격역

조현상(일본의 가격 하락과 국내 가격 상승), 환차손 등으로 부실해져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대만 등 동남아 시장에서는 미국의 사과수출

과의 경쟁력 저하와 국내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 

등으로 기존의 영세한 농산물 수출업체들이 급속히 감소하여 현재는 

실질적인 수출업체가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특히 민간 수출업체가 부도 등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현재는 내수

를 병행하는 수출업체, 공산품 수출과 병행하거나, 농산물의 다품목 

수출로 수출 품목을 다양화한 수출업체, 기업경영방식과 다른 도 투자 

수출업체, 국내 생산, 국내 판매가 주종이면서 수출하는 영농조합법

인, 지역 농협 수출업체 등이 살고 있는 상태이다.

  민간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신선농산물 수

출에서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업체로 알프KS(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코스모스(방울토마토 최대 수출기업), 글로벌통상, 정안농산(김치) 

등을 들고 있으며, 실패한 대표적인 수출업체로 영성상사(깐밤 등), 건

오물산(오이), 연합수산(딸기)을 들고 있다.

  수출업체 중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성공 

요인을 추출하고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산품과 농산물 수출을 병행하여 농산물 수출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알프KS는 1990년대 초반부터 토마토 수

출을 시작하고(토마토 수출은 일반적으로 IMF가 시작된 1997∼98년

부터 본격 시작), 최근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멜론, 딸기, 

오이, 꽈리고추, 가지, 호박 등 과채류를 일본, 대만 등에 수출하는 대

표적인 수출업체가 되었다. 이 업체는 다른 공산품과 수출을 병행함으

로써 농산물 수출의 수익성 변동을 완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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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수출입을 병행하는 무역업체로서, 예컨대 글로벌통상(주)은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여 무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의 소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 업체는 수출보다 수

입의 안정성을 예상하여 중국에 진출하여 계약재배(마늘, 양파 등)로 

국내 수입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 수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수출업체로, 코스모스농수산의 경

우 본래 수산물 중심으로 일본에 수출하였으나, 수산물 수출 컨테이너 

운송차량, 일본 내 수송, 판매망을 활용하여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등을 수출함으로써 수출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넷째, 연중 장기계약방식으로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여 내수와 수출

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는 수출업체로, 코스모스농수산은 수산물 이외

에 농산물 중 토마토에 집중하여 농가들과 연중 전량계약방식으로 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여 국내외 가격에 따라 부산 등 국내시장 판매와 

일본 수출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비교적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 초기 1∼2개 수출 품목을 중

심으로 바이어와의 관계를 돈독히 한 후 이를 통해 수출 품목 수를 확

대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주)세라무역은 

1995년부터 방울토마토로 수출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수출선을 활용

하여 파프리카까지 수출 품목을 확대하여 단품목 수출의 불안정성을 

품목 수 확대로 보완하고 있다.

  반면 1∼2년 전까지만 해도 농산물의 대표적인 수출업체였으나 최

근 부도가 난 건오물산, 연합수산 등은 일본을 주수출국으로 하는 단

품목 전문회사로 일본 시장의 요인(가격 하락, 생산이력제, 가공품 원

산지표기 등)으로 실패한 경우이다. 즉, 수출업체 중에서 경영부실로 

실패한 업체는 단일 품목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일본 등 1개국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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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연합수산의 경우 당초 수산물 전문 

수출업체였으나, 일본의 딸기품종 레드펄을 독점공급 계약하여 경남 

지역에 처음으로 종자를 집중 공급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최대의 딸기

수출업체였으나, 도중에 품종 공급 과정에서 농가와의 종묘분쟁이 발

생하고, 3년 연속 딸기의 국내가격이 높고 일본 수출이 부진하여 

표 4-11.  민간수출업체 대상 조사업체 기본 현황

현황

J업체 A업체 T업체 S업체 E업체 R업체

직원수
정규 33명

(가공공장100)
10명

정규 30명

(가공공장100)
3명 2명 2명

취급품목

(주력품목)

김치,사과,

배,단감,밤

노지채소는 

시황에 따

라 수출

파프리카 , 

방울토마토, 

딸기(매향), 

꽈 리 고 추

(일본품종)

김치, 사과

사과,배,단감

엽채류는 시

황에 따라 

수출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토마토묘종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상품화

시설

가공공장 , 

저온저장고
-

가공공장, 선과

장, 저온저장고
선과장 - -

수출농가 -

150∼200농

가

(파프리카

100,딸기50)

-

사과(경북일

원),배(나주,

천안,평택)

100농가

파주,홍성.전주,

임실,정읍,순창,

보성,순천 등

방울토마토 

100농가,

파프리카 5

농가

국내조달

과일생산조직

과 구매계약

김치계약재배

파프리카 , 

꽈 리 고 추 

계약재배

과일: 지역 농

협과 공급거래

과일:지역농협

과 공급계약

파종전 계약재

배, 기술관리

작목반과 계약, 

파프리카는 선

도금 지급

수출국 - 일본

김치(미국) , 

사과(대만) , 

배(매국,대만), 

단감(동남아), 

밤(일본)

과일 (대만 ,

미국),엽채류

(일본)

일본 일본

수출국 

바이어
- 5명(일본)

대만 4명, 미

국 지역별

대만 3∼4명, 

미국 3∼4명, 

배 2명

1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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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초 부도가 발생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건오물산은 오이 수출전문의 대표적인 업체였으나, 

생산이력제, 원산지표기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여 2005년 초 부도가 

발생하였다.

3. 수출업체의 전략요소별 비교 진단

3.1. 취급품목

  생산자조직 수출업체는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며 농산물 중에서

도 과채류, 과일, 화훼 등 부류별로 전문화되어 있고 품목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출 품목의 가격 변동이 심하거나 수출상

대국의 시장수요가 침체되거나, 또는 수출경쟁국과의 가격경쟁이 심

할 경우 수출 실적이 급감하거나 수출을 포기하여 바이어와의 관계도 

끊기고 수출 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농산무역과 같은 수출업체는 생산 농가들이 투자하여 설립한 

업체로 생산과 수출이 완전 계열화되어 있고, 국내 파프리카 수출 점

유율이 30% 정도로 규모화되고 수출 시장 소비 확대로 성장세에 있

어 수출과 경영이 안정적이다. 

  농협무역은 다양한 농산물을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나 수출 

마진율이 다른 업체에 비해 낮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로는 흑자경영이 

어려워 축산자재, 일반농자재 수입, 종자수입대행, 쇠고기 수입을 통

한 군납 대행 등 수입을 통해 경영수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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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농협무역은 농산물 수출에서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보다 

자재, 종자, 쇠고기 등의 수입대행이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모델이 되

고 있다.

  도 투자 수출회사는 대부분 공산품, 수산물 등과 농산품을 함께 취

급하고 있다(경북통상의 경우 섬유, 경남무역의 경우 수산물). 농산물 

수출은 수출 시장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지 못해 오히

려 공산품이 수출 주력품목이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민간수출업체는 공산품과 농산물을 함께 취급하는 업체와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 수출입을 겸하는 업체로 구분된다. 이들 수

출업체 중에서 공산품, 수산물 등 품목 성격이 다른 상품을 함께 취급

하여 영업위험을 분산시키거나 수출입을 겸해 수출위험을 분산시키는 

업체가 생존하게 되며 농산물 전문 수출업체는 경영이 어렵거나 부실

해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농산물 수출업체는 단품 또는 소수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수

출시장 지배력이 강하거나 직접 국내 생산까지 담당하여 수출과 완전

계열화체제를 갖추거나 또는 해외바이어와 관계가 견고하고 바이어 

역량이 강하지 않는 한 경영이 불안정하거나 취약할 수 밖에 없다.

3.2. 수출 농산물의 국내 수집과 가격결정

  농산물 수출업체는 일반적으로 수출국 바이어와 수출가격 등 공급

계약을 한 후 국내 산지의 생산자조직과 수출계약을 맺는다. 가격계약

은 서면으로 하며, 수출 시장의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대부분 변동가

격제를 시행하여 계약기준가격을 정하여 상하 몇 % 정도의 유동성을 

주고 있다. 수출 농가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던 과거에는 수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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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이 농가와 분기별, 월별 가격계약을 하였으나, 수출업체가 증가하

여 수출 농가의 교섭력이 커지게 되자 1주일 또는 수시로 가격계약을 

하고 있다.

  일본에 수출되는 과일, 채소의 경우 도매시장에 상장할 경우 수입업

체들이 제반 수수료를 제하고 국내 농가나 수출업체에 정산하는 방식

을 쓰게 되어 수취가격이 불안정하였으나, 최근에 올수록 도매시장에

서도 선취거래, 예약상대거래가 증가하여 수출가격을 미리 정하여 수

출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수출 품목 중 과일(사과, 배)은 전국적으로 생산되고 경북능금농협 

등 전문농협과 수출업체 사이에 계약재배가 아닌 수확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농협 APC, 선과장을 중심으로 선과포장되어 수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물량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과일 중에서 배의 경우 국내 산지의 각 지역에서 제시하는 

구매가격 차이가 커 국내 조달품의 가격과 품질이 불안정하다.

  파프리카와 같이 재배 기술수준이 높은 품목은 산지 재배농가의 기

술지도와 관리가 필요하고, 오이는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으로만 재배

되기 때문에 계약재배되고 있어 수출이행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이다. 반면 시설재배가 아닌 노지재배 품목은 기후영향을 많이 받아 

수출물량과 품질 면에서 수출상품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다.

  일부 전략품목의 경우에는 민간수출업체들은 수출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출 농가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수출이 증가하는 

파프리카는 90% 이상의 민간수출업체들이 국내 농가들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들의 하우스 시설 설치비 등 자재비용(온실, 양액재배시설, 

차광막 설치비 등)의 일부를 선도금으로 지불하고 파프리카 판매대금

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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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프리카의 경우 통상 유리 온실 농가에 대해 3∼4,000평 기준으로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비닐온실의 경우는 1,000평 기준으

로 1∼2000만원 정도 농가에 선도금을 지불하고 있다. 일부 도 투자 

무역회사의 경우, 파프리카 농가에 시설비로 선도금을 평당 2만원씩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선도금 지급 등이 지역 농협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품목 특성상 지역 농협의 주도력이 떨어지고 생산자 

중심의 생산과 수출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선도금 지급이 거의 불가

능하다.

3.3. 수출 농산물의 상품성(선별포장, 등급규격화)

  수출 농산물의 상품화 문제는 선별 포장과 규격화로 요약된다. 수출

업체들은 수출 농산물의 선별 포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2가지 정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는 주로 수출 농산물을 수집하는 산지의 

생산자조직 APC와 선별시설(집하선별장)을 이용하는 경우이고, 둘째

는 수출업체가 자체 선과장 시설을 갖추고 선과포장하는 경우이다.

  수출만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업체는 대부분 현지의 선과장에 위탁

하여 선별 포장을 하며 이는 수출상품만을 선별하여 수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수출 기준에 부적격인 상품(비상품)은 수출업체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으므로 생산자조직에서 국내에 출하하고 있다. 일부 수출전

문 수출업체에서 자체 APC를 설치하고자 희망하고 있으나, 비상품처

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보다는 기존의 생산자조직 APC, 선과장을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업체들이 자체 선과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대부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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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유통과 수출을 겸하는 업체이거나 직수출하는 지역 농협,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생산과 국내 유통, 수출을 동시에 겸하는 경

우이다. 자체 선과장을 운영하는 수출업체의 경우에도 선과장은 과일 

집산지에 있다. 

  수출사과의 경우, 수출 초기에는 대만시장에서 일본산 수출사과에 

비해 가격 면에서 선호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올수록 일본산의 품질이 

균일하고 색깔도 선홍색으로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색깔임에 반해 한국

산은 동일 등급에서도 차별이 심해 신뢰도가 낮아 시장점유율이 떨어지

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과는 수출품의 표준규격화가 수치화되어 있지 않

고 대만 시장에 A급으로만 수출되는 데 비해 일본 사과는 외형, 당도 

등이 수치화되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국 사과가 일본 사과

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며 저가 취급을 받고 있다.

3.4. 수출가격 결정

  수출업체와 바이어 사이의 수출가격 협상은 과거 수출업체가 적었

을 때에는 바이어 주도로 수출가격이 결정되었으나, 최근에 올수록 국

내 수출업체들이 수출국의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 수집력이 커지고 수

출업체간 정보교환이 수시로 이루지면서 가격교섭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수년전까지만 해도 수출국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분기, 1개월 

또는 2주마다 수출가격을 조정하였으나(분기별 변동제, 주간 변동제 

등), 최근에 올수록 수시로 가격을 협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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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출 시장 개척

  지자체 투자회사는 공익성을 중시하고 수익성이 낮아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출장조사를 통한 시장 개척이 용이하지 않다. 이로 인해 

대만 등 출장비용이 저렴하거나 기존의 수출 시장에는 출장조사가 가

능하나, 출장비용이 높은 미주, 유럽시장은 출장이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소규모 민간수출회사나 소규모 영농법인 수출회사, 지역조합 

직수출의 경우 시장 개척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수출 시

장 개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추

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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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수출단지의 개선방향

  지금까지 수출단지와 수출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 진단을 종합해 보

면 수출단지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생산 농가 및 수출단지 규모의 영세성(시설채소, 화훼)

  현재 수출단지의 농가 평균 재배면적이 과일 3,360평, 채소 990평, 

화훼 1,680평으로 영세하여 기본적으로 농가 간 균질의 수출상품이 

생산되기 어렵다. 또한 시설채소, 화훼의 경우 수출단지 규모가 광주 

우산동 수출단지, 경북 고령 안림 딸기수출단지, 부여 세도 방울토마

토단지 등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1∼3만 평으로 너무 작아 수출업체

들의 수출 물량 규모화가 제약되고 있다. 또한 선별 포장 효율성이 떨

어지고 물류 비효율이 발생하며, 수출단지의 포장센터 규모화, 선별 

포장기의 첨단화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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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단지 생산 시설의 노후화 심각(시설채소, 화훼)

  그동안 신선농산물 수출을 주도해 온 시설과채류와 화훼의 생산 시

설은 1991∼97년까지 정부에서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시설채소 및 화

훼 생산유통지원사업 등)에 의해 집중 지원된 유리 온실, 경질판온실, 

1-2w 연동비닐온실로서 8∼14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다. 이에 따라 시

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양액재배시설, 보온커튼, 차광막, 보일러 등 내

부시설이 작동되는 않는 경우가 많아 개보수가 시급하다. 

  그러나 IMF 이후 시설 현대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지금까지 신

설 뿐 아니라 개보수 지원도 제한적이며, 지자체에서도 예산과 의지에 

따라 시설 개보수 차이 커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현대적인 온실 수요가 증가하나 정부지원 부재(시설채소, 화훼)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품목의 경우 수출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온실 설치에 대한 보조가 전혀 없어 신규 온실 설치 시 농가의 

자부담이 크다. 

  일본에서는 최근 샐러드(fresh-cut)용 특수 멜론 등 수입수요가 늘어

나고 있어 계약재배를 위해서 온실면적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과다한 자부담으로 신규 확대가 어렵다. 

(4) 수출단지 생산량 비율 저조와 계약재배 부진

  구미원예수출공사, 진주 대곡 수출조합 등 6개 단지는 수출 비중이 

90% 이상인 반면, 수출 비중이 10% 미만인 수출단지가 104개 단지 

중에서 34개나 되어(과실단지 17.1%, 채소단지 34.7%, 화훼단지 43.7%) 

지속적인 수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며 계약 이행률이 낮아 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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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배, 감귤의 경우에는 계약재배 등 사전적인 공급계약이 아니

라 수확 후 물량 공급계약을 주로 함에 따라 수출품으로 적합한 품질

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렵다.

(5) 수출 농산물의 공동 선별과 선별시설 수준 저급 

  시설채소의 경우 공동 선별 수준이 떨어져 일본 시장에서 비슷한 

품질의 일본산에 비해 60∼70%의 저가 취급을 받고 있다. 화훼의 경

우도 국화, 장미 등 선별시설이 단순하여 육안 선별하는 등 선별수준

이 낮아 수출상품의 균일성이 떨어진다.

  또한 과일의 경우 사과, 배, 단감 수출단지 APC가 일부를 제외하고 

10억원 미만의 저가 시설이며 감귤은 3∼7억원 시설로 영세하여 수출

용 선과시설이 낙후되고 비파괴당도선별 비율이 극히 낮아 선과수준

도 떨어져 일본, 대만 등 수출 시장에서 경쟁국에 비해 저급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시장에서 한국 사과가 일본산에 비해 

저가취급을 받고 있다.

(6) 장미, 국화 등 수출화훼 대부분 로열티 지급 부담

  장미, 국화 등 수출화훼의 경우 대부분 수입종자, 구근에 의존하고 

있어 로열티 지급 부담이 크다.

  신선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위에서 요약 제시한 수출단지

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수출단

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산 농가 및 단지 규모화 유도

  수출 농가와 단지의 규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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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물론 지원기준을 엄격히 하고 

지원평가도 철저히 하고 컨설팅과 사후 평가 및 인센티브 등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일본에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한 보조사업이 30여 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보조율도 국고 30∼50%에 지자체까지도 추가 지원

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성별로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보조 

지원을 하고 있다.

  만약 자부담 문제나 시설 부실화가 우려된다면, 대규모 시설이 필요

한 단지에 정부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겸한 시

설재배를 실시하고 교육훈련을 거친 농가에 저가로 분양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수출단지 생산 시설 및 내부장치에 대한 개보수 지원

  노후화된 시설과 내부 시설 개보수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여 고품질 

수출 농산물 재배를 유도해야 한다.

(3) 수출전문단지의 수출용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농산무역과 같이 단지와 수출업체간 계열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

요가 있다. 계열화사업에는 단지 내 APC 설치도 패키지로 엮을 필요

가 있다.

(4) 수출단지 생산물의 수출 전문화 유도

  수출단지 및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보험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고 정부의 대응보조(matching fund) 지원이 필요하다.

(5) 수출단지의 APC 설치 확대와 공동 선별, 규격선별 수준 제고

  사과, 감귤 등 수출 농산물에 대한 수출규격, 품질(당도, 산도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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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가이드라인)을 품목별로 조속히 만들어 엄격한 적용을 의무화한다.

  수출단지 규모에 따라 수출 농산물의 선별 포장, 규격화, 품질 고급

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규모에 따른 최적의 APC 설치를 적

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장미, 국화, 양란 등 품종 개발을 위한 수출단지 활용

  대규모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품종 개발연구소를 설치하여 수출 농산

물 생산 현장에서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수출업체의 개선방향

  수출단지와 수출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 진단을 종합해 볼 때 농산

물 수출 촉진 또는 확대에 장애가 되는 수출업체의 문제를 요약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 시장에서 민간수출업체 뿐만 아니라 농협무역, 지자체 투자 

수출업체들도 가세하여 국내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

 (2) 시설채소의 경우 국내가격이 상승하고 일본 시장에서 수입수요가 

위축되어 수출업체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본 수출선을 상실하

게 되고 수출 재개 시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3) 대만, 일본 등 바이어들이 국내 생산현장까지 접근하여 직수출을 

요청하는 등 국내업체들 간의 과당경쟁을 역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생

산조조직과 수출업체들은 이에 이용되고 있다.

 (4) 파프리카의 경우 일본의 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하나 다른 품목

의 수출이 곤란한 수출업체들이 파프리카로 몰려 50개 전후의 수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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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이 난립하고(2004년 100톤 이상 업체가 30개), 경쟁적 수출로 인

해 수출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5) 민간수출업체, 지자체 투자 수출업체, 지역 농협, 영농조합법인 

직수출업체 등 영세한 수출업체의 경우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이 극

히 어려워 신규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일본, 

대만 등 기존 시장 의존도가 높고 경쟁만 심해진다.

  이와 같은 수출업체의 문제를 토대로 수출업체 유형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농협무역

  4장 본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우선 수출에서 농협무역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협무역에서는 수출 시장이 정착되어 있

는 품목의 경우 수출대행업무만 수행하여 민간수출업체 등과 과당경

쟁을 지양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체 수출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특별히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신규

시장 개척과 테스트 마케팅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단위조합 수출업체

  앞의 4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역조합 단위로는 해외시장에 밝고 

수출국 언어도 능통하고 바이어를 상대하는 교섭력과 수출 업무에 대

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영입할 만한 능력과 유인이 

극히 적기 때문에 직수출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역조합

에서는 사업영역이 조합 관내의 일부 품목 또는 일부 계절에 제한되

어 있기 때문에 수출 업무의 규모화가 근본적으로 어려우며 고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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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문가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수출조합은 가급적 수출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여 수출업체

와 계약에 의한 계열화 체제를 구축하여 수출업체에 수출을 전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영농법인 수출업체

  영농법인에 따라서는 공급기반 확충 지원으로 생산공급계약에 의해 

계열화된 직수출 모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APC 중심). 그 밖에 업

체들은 지역 농협과 같이 수출보다는 생산공급에 특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4) 농산무역

  농산무역은 우리나라의 품목 수출에서 대표적인 모델로 지속 확대,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산무역과 같은 모델은 영세한 농가들이 품목을 

전문화하여 생산하되 가공기업, 수출기업과 완전계열화체제를 구축하

여 한편으로는 계열화 주체인 기업에서 농가의 생산기술 문제, 판로문

제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열화를 통한 규모화로 

가공, 판매, 수출에서 전문성과 거래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델로

서 우리나라, 중국 등에서 향후 추구해야 할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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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계열화와 주체간 신뢰구조사례(농산무역)

(5) 지자체 투자 수출업체

  지자체인 도에서 투자한 수출회사는 기능을 재정립하여 지역 농산

물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 홍보 강화에 집중하고 지역 농산물을 수

출하는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미원예수출공사 사례는 단일 품목(국화)의 생산-수출 완전계

열화 모델로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국화 수출 확대를 주도해 온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공모델로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지방공사로서 영농조

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동등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농업기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농안기금 융자금에 대한 저리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한 이 공사는 일본으로의 국화 수출을 주도하고 수출경쟁력이 있는 

수출업체로서 유리 온실에 대한 개보수 자금을 집중하고, 육묘장 시설

과 첨단시설의 선별가공, 포장공장 설치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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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수출업체는 업체 경영의 지속적 유지와 수출 확대를 위해 소수

의 취급품목으로는 수출가격과 수출량이 불안정하여 경영불안을 초래

하기 떄문에 품목과 수출지역을 다양화할 수 있는 대형 수출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는 소수 품목에 전문화할 경우에는 농산무역

(주)와 같이 생산 농가들과 계열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수출 촉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추

진될 필요가 있다.

(1) 수출업체간 과당경쟁 지양을 위한 방안으로 예컨대 수출공정규제

위원회(가칭)를 두어 수출에서의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조정하는 역

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수출 창구 일원화 문제에 대한 고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업체는 너무 영세하고 많아 수

출비용이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고,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업체 

사이에 과당경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제스프

리, 이스라엘의 카멜 등과 같이 수출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

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원화 주장은 현실적이지 못한 주장이

라 볼 수 있다.

 (1) 수출은 수출업체로 등록하여 신용장만 개설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일원화는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된다.

 (2) 수출 농가의 경우 다양한 수출업체와 거래협상이 이루어져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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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다(판로의 다양화 문제).

 (3) 수입국에서도 수입업체들이 자국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기준(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일창구로는 대응하기 어

렵다. 

  파프리카의 경우 네덜란드는 수출량 중에서 일본 시장에 수출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하고 소수의 대형수출업체들이 5∼7천 톤을 일

본에 수출하여 일본에서 선호되는 중과(middle size)만 선별하여 일본

에 수출하고 있다. 나머지 중에서 소과(small size)는 영국으로 수출하

고 대과(large size)는 독일에 수출하기 때문에 자국 파프리카의 수출

에 문제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생산된 파프리카 중에서 중하품은 내수로 판매하

고(20% 이내) 대부분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1개 또는 극소

수의 업체에서 일본 바이어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수출업체의 일원화는 비현실적인 대안이자 주장으로, 현실

적으로 수출업체의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업체들 간 신사협정을 통해 

공정한 게임 룰을 만들어 과당경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3.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방향

3.1. WTO/DDA 협상의 수출보조 감축 전망

  WTO/DDA 협상이 시장접근분야에서 이해관계국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여전히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수출보조에 관한 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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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미국의 수출신용 등도 포함한다는 조건부로 철폐에 동의함으로

써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 골격(Framework)에 관

한 합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WTO 

규정, 9조 4항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까지 수출보조를 지

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현재 수

출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출물류비는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 연도에 완전 폐지를 목표로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우리나라는 WTO 농업협정문 제9조 4항에 의해 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금(수출유통비용 및 운송비) 감축의무가 면제되고 1996년부

터 수출물류비 지원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 확대하고 이를 매년 

WTO에 통보해 왔다.13 

  따라서 우리나라가 만일 이번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된

다면 현재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 수출물류비와 같

은 수출보조는 협상에서 타결될 이행 기간 철폐해야 한다.

  결국 개도국 지위를 받지 않는다면 수출보조금 철폐를 위한 이행 

기간이 종료되기까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유통공사의 수출물류비 지

원(2003년 249억원, 2004년 289억원)을 수출단지에 대한 생산기반 조

성(시설현대화, 산지유통센터 설치)이나 수출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

을 위한 지원, 또는 생산자단체나 지자체 등을 통한 지원, 해외시장 

13 WTO 농업협정문 제9조 4항에는 “이행 기간 개도국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

당하는 수출보조가 감축약속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지 않는 한 감축

약속 이행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제9조 1항 (d) 출하, 등급 및 부

대비용, 국제운송비용 등을 포함한 수출 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절감을 목

적으로 한 보조금의 지급, (e) 수출 물량에 대한 국내운송비를 국내수송물

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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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 등에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면 될 것이다.

  실제로 수출물류비 지원액 자체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방식의 변경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령 개도

국 지위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DDA 협상이 타결되고 이행 기

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도래한다 해도 2012년 또는 2013년까지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수출물류비 지

원은 당분간 지속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2. 수출물류비 지원 방식 개선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매년 선별 포장비, 국내운송비, 해상운임료 등을 산출하여 품목

별로 1kg당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금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영세 수출업체의 난립과 경영부실업체의 존

속을 조장하여 소위 ‘지원비를 타먹기 위해 수출한다’는 혹평을 하고 

있다. 수출업체의 규모화와 경영건전화를 위해 수출 실적 하한선을 대

폭 인상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지원비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도 한다.

  그러나 실제 다음과 같은 논거로 인해 물류비 지원은 계속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1) 물류비 지원 단가는 수출가격에 포함되어 국내 수출생산조직과 수

출가격협상, 바이어와의 가격협상에 활용됨으로써 국내에서 농가의 수취

가격 인상,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품목에 따라 국내가격이 수출가격에 비해 비쌀 경우 수출 농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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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상적으로 수출업체와의 물량조달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나 수출업

체는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을 이행하고 수출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해 보는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

출물류비는 수출손실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3) 수출 실적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거나 지원비를 없애야 한다는 주

장은 주로 대형수출업체의 주장이며 실제로 지원비를 대폭 삭감 또는 

수출 실적 하한선을 대폭 인상할 경우 군소 수출업체들은 수출 시장

에서 퇴출되고 대형 수출업체들의 수출 물량은 증가하고 정예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군소 수출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이들 업체의 

바이어들이 취급하던 물량들이 대형 수출업체들의 물량 증가로 완전 

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수출 증가에 역작용을 할 수 있다. 

 (4) 기존의 수출업체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수출 농가들은 일부 대형 

수출업체의 수출 농가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는 수출

판로를 상실할 수 있다.

 (5) 현재 주요 수출 시장인 일본, 대만에서 경쟁국 사이의 가격경쟁

이 더 치열해지고 있어 물류비 지원은 수출업체에게 한계효용이 매우 

높아 물류비 지원이 감소하거나 없을 경우 수출량이 격감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물류비 지원은 계속 필요하다. 다만 물류비 지원의 세부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1) 물류비 지원액은 수출 시장에서 경쟁국과의 가격경쟁을 지원하거

나 일정한 물량을 수출함으로써 국내시장의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

해 부분적인 손실을 보는데 대해 보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품목

별로 수출 시장별로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물류비 지원을 위한 수출업체의 수출 실적 하한선은 수출업체의 

규모를 위해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으나 이 또한 품목이 처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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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3) 또한 지자체마다 차이가 큰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단지의 생산, 

유통시설 설치, 보완 등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에 집중 지원함으로

써 향후 DDA 협상 이후 수출보조 철폐에 대비하여 허용보조에 해당

되는 방향으로 지원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수출물류비의 상당 부분은 

다시 농가에 환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원방향을 변경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수출 농산물의 품질보다는 수출 실적 중

심으로 물류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도 물류비를 지원받기 

위해 품질보다 가격과 지원금에 따라 수출 농산물을 확보하려는 경향

이 있어 정책 방향에 역행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물류비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여하되, 

수출단지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능력에 따라 차등할 수 있도록 하여 중

복 지원업무를 지양하고 지원 업무의 전문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3.2. 수출보험제도 활용도 제고

  현재 수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계약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 환차손 

등에 의한 손실 문제이다. 이로 인해 수출업체는 수출 물량을 안정적

으로 확보할 수 없고 가격차와 환차손으로 업체 경영에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농가 입장에서도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격차로 계약불이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계약불이행으로 지속적인 수출 

물량 조달이 어렵다. 이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수출보험제도

의 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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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출보험제도가 있으나 다분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인

수 및 보상실적과 전체 수출보험인수액에서의 농수산물수출보험 점유

비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농산물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업자나 생산자들이 가지는 수출불가능

위험이나 대금 미회수 위험, 가격 변동위험, 환율 변동위험을 전가시

켜 수출거래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계약체결 

시와 실거래 시점 사이의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수출 손실을 보전

하는 것이 농산물 수출단지와 수출업체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에 절대

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DDA 농업협상 결과 직접적인 물류비 지원 등이 개도국 인

정을 받더라도 일정 시점 후부터 직접적인 수출보조는 제한적일 수밖

에 없으므로 지원예산의 일부를 수출보험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3.3.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집중 지원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새로운 품

목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장 개척 품목의 수출량을 대폭 확대하

는 지원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출 유망품목에 신규 품목만

이 아니라 기존 품목에서도 수출 확대 잠재력이 큰 품목에 대한 유망

품목 선정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일본 수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오이, 가지, 방울

토마토, 딸기 등에 대해서도 수출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들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문제, 품종 로열티 문제 등 수출부

진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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